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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야간(ni ght)은 단순히 해질 녘에서 동틀 때까지라는 시간적 범위의 일정 부분만을 일컫는 개

념은 아니다. 그 시간대 속에는 사람들의 삶의 숨결과 꿈과 욕망이 존재하고, 자본과 정보와 상

품이 넘실거리며, 낮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적 자취들(이른바 ni ghtscapes)이 있다. 그래서

야간은 점차 더 이상 통행과 영업이 금지되는 금기의 영역도, 은밀하게 왜곡된 유흥적 욕망의 경

제만이 살아있는 지하의 영역도 아닌, 새로운 삶이 생성되고, 펼쳐지고, 공유되는 문화적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야간 시간대가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된 이유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공간 틈새

시장을 겨냥한 심야산업의 등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

변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시공간 경계의 소멸이라는 전세계의 시공간 압축현상

(ti me_space compressi on)이 나타났고, 벤처, 정보통신, 재택근무, 심야서비스업 등 디지털 시대

에 걸맞는 새로운 24시간 직업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時)테크, 야(夜)테크, 활시

(活時)상품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가시간도 점차 유연

화되면서 야간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즉 지배적인 시간시스템

에 맞춰 살아가는 틀에 박힌 삶을 거부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등장과 건전한 밤문화를 창

출, 향유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새로운 인간형, 이른바 올빼미족, 나아가 호모나이트쿠스(homo

ni ghtcus)의 출현을 의미하며,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한 도깨비 관광 등 심야시간을 집

중 활용하는 여가패턴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야간활동인구와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야간문화관광에 대

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겨의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간생

활문화의 확대와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 증대 등 시공간 문화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야간문화관광 상품 및 프로

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야간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시

민의 시간적 삶의 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닌 “잠들지 않는 서울,

24시간 열려 있는 서울”로서의 서울의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

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의 문화·관광·마케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야간문화관광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시공간적 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다양성 창출’과

그를 통한 문화도시의 건설에 있다. 특히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경우, 개개인의 다양한 감

수성과 욕망, 생체리듬, 삶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통해, 사람들의 개

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24시간 열린 사회, 24시간 개방된 도시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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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야간의 시공간은 삶을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 꿈과 희망이 있는 욕망

의 장, 자원으로서 가치창출의 기회가 풍부히 열려있는 미래자본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야간문화론 내지 야간문화관광론을 정립하는 계

기를 제공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야간문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시간적 생활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 연

구방향 및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서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cul tural touri sm)’ , ‘라이프스타일관광

(l i festyl e touri sm)’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외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서울의 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기존 문화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관광패턴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장기적·미래지향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자료조사, 설문조사, 면담 및 현장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는 문화관광과 야간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토대로 야간문화

관광과 야간문화관광자원의 개념 및 유형, 분류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의 논리틀을 마련하였다.

자료조사는 문화관광 관련 학계와 연구소의 보고서 및 논문에서 제시된 자원과 프로그램, 서

울시 발간 관광안내서와 문화국의 관련 내부자료, 서울시정보고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발간 자

료, 여행업계 자료, 문화행사 안내 리플렛, 신문기사와 잡지 등 저널 자료, 관광정보 책자, 인터

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외국인 관광객(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및 내국인 관광객 총 830명(유효표본

776부)을 대상으로,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4년 5월 31일에서 6월 13일까지 총 1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국인은 서울역, 고속터미널,

김포공항 등에서,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주요 관광지(인사동, 동대문 등)에서 무작위 설문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1,300명 샘플조사를 통해 서울 야간문화관광 향유

실태 및 욕구의 일반적 사항을 보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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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및 현장조사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서울시, 서울시립미술관, 해

외도시 관광청 등), 여행사 및 관련업체, 관련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현장조사

는 테마별·유형별 야간문화관광 현장 샘플 조사와 주요 전략지역 조사(홍대지역 등)를 실시하였

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거나 실시중인 야간문

화관광 자원, 프로그램, 지역을 기본 대상으로 하였고, 향후 조성될 것이 확실시되는 야간문화관

광자원(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 완료후 조성될 교량들)을 포함하여, 2004년 현재 상황을 기준으

로 향후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일대 전역을 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ⅰ ) 야간문화, 야간문화관광, 야간문화관광자원 등의 개념, 유형, 특성

에 대한 이론고찰, ⅱ )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현황, ⅲ )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욕구 및 수요조사, ⅳ ) 국내외 주요 도시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현황, ⅴ ) 서울

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제안, ⅵ ) 정책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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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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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4시간 도시와 야간문화관광

제1절 야간문화의 확산과 24시간 도시의 도래

야간(夜間, ni ght)은 그 시간적 범위가 명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정의내리자면 ‘해질 녘에서

동틀 때까지’를 야간의 시간적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야간은 시간적 범위에 따라 밤(ni ght)과

심야(mi d-ni gnt)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더욱 의미있는 야간 논의는

개인의 생활주기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변적인 분류다.

야간을 생계 및 주활동의 시간적 범위인 주간과 분리시켜 고려해본다면, 더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야간은 주간 활동을 위한 재생산적인 시간적 범위였다. 따라서 주간 활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야간의 활동들은 제약을 받았고, 사회·제도적인 규제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야간’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 및 정보화, 시공간 틈새시장을 겨냥한 심야산업의 등장, 라이

프스타일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등에 의해 점차 새로워지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전세계의 시공간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시간대에 따른 활동

의 제약은 매우 줄어들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24시간 직업군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유연화는 생계 활동 및 직업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서의 시간적 유연화

도 유발했다. 즉, 야간에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인구(호모 나이트쿠스1))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

야간활동인구의 등장은 ‘다양화된 삶의 창출’이라는 입장에서 문화적 의미가 존재한다. 즉 개

개인의 다양한 감수성과 욕망, 생체리듬, 삶의 조건들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

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요구들이 ‘ 24시간 사회’ 및 ‘ 24시간 도시’에 대한 요구들을 만들어낸다.

‘ 24시간 사회’는 과거의 이분법적인 시간 구분 방식들을 부인하는 용어로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다.2) 세계도시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허브(hub, 중심축)로서의

도시 역할에 있어서 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24시간 사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 24시간 도시’는 ‘ 24시간 사회의 특성을 지니는 도시적 공간’을 의미한다. ‘ 24시간 도시’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생활하고 일하고 모이는 장소로서, 투자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전망되는 공간이다. ‘ 24시간 도시’는 1960년대 말 이후 나타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한 도심

재생의 노력 속에서 등장했다. 전통적인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를 활동시간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도심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

을 적극 이용하고자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와 쇼핑 시간 이후에도 도시 활동들을 제공하는

1) hom o-nig htcus, 밤에 활동하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2004년 발표한 보고서

에 의하여 공식화되었다. 나이트쿠스는 밤을 뜻하는 나이트(nig ht)에 인간을 뜻하는 접미사 쿠스(cus)를

붙여 만든 신조어로 건전한 야간문화를 즐기는 사회집단을 일컫는다.

2) 한상진 역, 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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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도시’는 개방적이고 건전하며 장기적인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야간’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1980년대까지 밤시간은 대부분

음주, 향락, 소비문화의 장으로 인식되었고, 밤시간 활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실시되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밤시간은 일상적 생활의 연장으로서 더 이상 소비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

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사회의 밤시간 활용이 지금처럼 다양해진 것은 밤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두 해제된 1999년 3월 이후부터다. 1982년 심야통행금지 해제 이후 밤시간 활동은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으며, 1990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 의거, 밤시간은 과소비, 청소년 범죄방지라는 명목으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밤시간 활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고 1994년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한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밤시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 심야

영업규제시간의 철폐를 계기로 밤시간 활용은 더욱 활발해져 문화관광시설, 스포츠시설, 공공시

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밤시간은 기존의 소비적 활동의 장에서 상품판매, 문화관광, 스포

츠, 음식점시설, 관공서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야간문화를 설명하는 사회적 코드 중 하나는 ‘소비’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빅뱅에 의한 대중의 인식변화와 인터넷 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시공간 압축외에도 한국 사회가

노동과 소비 그리고 생산력을 배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야간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문화적 코드는 1980년대말 24시간 편의점의 등장이었다. 이를 필

두로 하여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새벽 5∼6시에 폐점하는 대형 패션몰, 24시간 동전세탁

소, 24시간 운영 보육원 등이 등장했으며, 심야영화관, 놀이공원의 야간개장, 고급화된 대형 헬

스클럽의 심야영업, 마사지숍과 찜질방 사우나 등이 심야 레저산업으로 등장했다. 사무 A/S대상

도 24시간 컴퓨터 수리점, 24시간 사무편의점 등으로 심야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음식점 또한

심야영업에서부터 야식, 불야성을 이루는 먹자골목 등이 새로운 밤의 소비문화를 이루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도 심야영화관 및 자동차극장, 심야 콘서트장 등이 등장했다.

심야 소비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이다. 즉, 맞벌이 부

부가 늘어나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일과 휴식의 장소와 시간이 파괴되었으며, 세계시장이 한 울타

리 안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간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창시상품(創時商品)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시간부족으로 인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간을 유용히 쓰고자하는 소비자 욕

구가 일반화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절시, 확시, 활시

상품이 등장했으며, 이중 활시상품(活時商品)이 심야족을 겨냥한 것으로 과거 시간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활동들에 대해 참여기회를 확대한 상품이다. 24시간 할인매장, 가상쇼핑몰, 심

야스포츠센터, 24시간 A/S센터 등이 그것이다.3) 따라서 현대인들은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자

3) ECONOMIC REV IEW , 2001, ‘낮과 평등해진 밤을 공략하라’, 2001.08.28일자,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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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시간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야간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분

야에서의 트렌드 변화가 예상되며, 체험형의 문화시장과 자기계발형 문화교육이 확산되고, 매니

아주의 및 문화공동체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가족형 문화활동과 스포츠, 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음주 중심의 금요일 밤

문화조성 및 TV 시청의 장기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바, 부정적인 영향들까지도 흡수가

능한 문화관광 분야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주말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관

광활동들이 필요하며, 도시공간에서도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유흥적인 여가문화에 대한 전

략적 대안들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들에 대응하는 인프라, 즉 야간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24시간 도시행정체제 등의 도시관리가 요구된다.4)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p.4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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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야간문화관광의 정의와 유형

1. 야간문화관광의 정의

야간문화관광은 아직 학계에서 공유하는 개념정의나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념

구조상 「‘야간’에 문화관광을 한다」는 의미와「‘야간문화’를 관광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

함한다(그림 2-1 참조5)).

[그림 2- 1] 야간문화관광 개념도

‘야간관광’의 개념을 규정한 충북개발연구원(2002)은 야간관광을, “야간에도 관광활동이나 행

위를 통하여 관광소비의 만족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관광대상, 관광기업 등과의 상호작용과 현상

을 일컬으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부관광객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각종 매력물, 관광편의시설,

조명경관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관광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

에서는 야간관광객을 지역주민 및 야간에 활동하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광대상을 ‘야간’시간대 자체가 지니는 총체적 매력, 자연 및 인공자원, 시설, 서비

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기업은 야간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충족시켜주며 상품이나 서비스

및 야경경관조망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업체들을 지칭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야간

관광의 활동과 행위를 수용하고 야간관광의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적, 대상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야간관광지 혹은 야간관광명소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 관광대상을 광의의 문화로 범주화할 경우, 야간에 이

루어지는 방문지역의 일상문화까지도 야간관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야간문화관광

(ni ght cul ture touri sm)이라는 용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야간문화관광은 “‘야간

(ni ght)’이라는 시간적 범위와 ‘문화(cul ture)’라는 대상적 범위를 지니는 관광(touri sm)활

5) 충북개발연구원, 2002, 「충북지역 야간관광명소 개발전략」, p.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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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칭하게 된다. ‘문화관광’은 지역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대중활동으로서 관광은 관광객의 개별적 활동 및 관광계획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은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만 자기 방식대로 움직인다. 또한 관광객들은

24시간 내내 활동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으며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방문 지역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구분한다. 즉 관광

객들은 지역의 시간과 상관없이 이동하고 활동한다.6)

결국 ‘야간문화관광’은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들에 의하여 야간에 존재하는 해당지역의

문화적 매력물들과 서비스 편의시설 및 인프라, 야경이미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창출되는 관

광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야간문화관광의 유형

야간문화관광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혹은 도시공간의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야

간경관을 이루는 구성요소 및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공간적 맥락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일상과 관광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면적·내면적 교류들도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야간관광의 유형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로서 관광목적과 활동형

태에 따라, [표 2-1]에서 보듯이, 시설의존형, 경관관람형, 체험활동형, 프로그램형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표 2-1] 관광목적과 활동형태에 따른 야간관광 유형 분류

분류 관광내용

시설의존형 전망타워, 야간공개극장, 나이트클럽 등

경관관람형 야경경관감상, 야간열차, 야간유람선, 야간드라이브 등

체험활동형 밤낚시, 야간스키, 야식체험, 캠프 화이어 등

프로그램형 야간라이브공연, 불꽃놀이, 야간시티투어 등

자료: 충북개발연구원(2002), p.12

야간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야간관광명소의 유형도 [표 2-2]에서 보듯이, 관광행태, 입지, 자

원,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6) 한상진 역, 2001, 『24시간사회』, 민음사,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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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야간관광명소의 유형분류

분류기준 유 형 분 류

관광행태 문화관광1), 레포츠관광, 쇼핑관광, 이벤트관광

입지여건 수변형, 해안형, 산악형, 도시형, 농촌형

자원성격 역사형, 자연자원형, 문화형, 위락형, 산업형

시설기능 전망(조망)데스크형, 가로경관형, 자원경관형, 위락형, 프로그램형

자료: 충북개발연구원(2002), p.12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야간관광의 유형에 대한 보편화된 분류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더욱

이 야간관광을 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의 유형은 방문객의 특성과 문화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의 특성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화 발전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유형화가 요구

된다.

제3절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정의와 유형

야간문화관광자원이란 야간문화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매력물과 인프라를 말한다. 이 때의

관광대상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 구분되기도 있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각적 요소

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동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

면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야간’의 시간적 범위에 향유가

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정의하고, [표 2-3]과 같이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유형별’ , ‘지역별’ ,

‘관리주체별’ , ‘타깃별’로 각각 나누었다7).

7) 엄밀히 따지면 지역별, 관리주체별, 타깃별 자원은 앞의 유형별 자원을 각각의 변수(즉, 지역, 주체, 타깃)

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4가지 분류체계 하에서는 자원분류가 중복될 수 있다. 따

라서 이 경우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이 핵심적인 분류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문화관광 프로

그램의 경우는 각각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4가지 분류 중 적

절한 것을 핵심적인 분류항목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0 -



[표 2- 3]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류

구분 자원

유형별
형태별 경관, 문화행사(축제·이벤트), 명소 및 거리, 건축물(문화시

설물), 문화유적, 인프라(숙박, 교통, 홍보)

주제별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산업경제

지역별

점 문화시설물, 문화재, 주요건축물

선 거리, 교량

면 야경특구, 관광특구, 관광명소

관리주체별
공공 서울시, 자치구

민간 민간기업 및 단체

타깃별
시민 여가중심 자원(문화형)

관광객 관광중심 자원(관광형)

여기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은 ‘형태’와 ‘주제’에 따라 [표 2-4]에서처럼 30개의 유형별

분류코드로 유형화하였다.

[표 2-4]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류코드

형태

주제

Ⅰ Ⅱ Ⅲ Ⅳ Ⅴ Ⅵ

경관 문화행사
(축제·이벤트)

명소/거리
(시장 등)

건축물
(문화시설물)

유적/사적
/문화재/명승지

인프라
(숙박/교통)

A 자연생태 Ⅰ - A Ⅱ - A Ⅲ - A Ⅳ - A Ⅴ - A Ⅵ - A

B 역사전통 Ⅰ - B Ⅱ - B Ⅲ - B Ⅳ - B Ⅴ - B Ⅵ - B

C 문화예술 Ⅰ - C Ⅱ - C Ⅲ - C Ⅳ - C Ⅴ - C Ⅵ - C

D 생활문화 Ⅰ - D Ⅱ - D Ⅲ - D Ⅳ - D Ⅴ - D Ⅵ - D

E 산업경제 Ⅰ - E Ⅱ - E Ⅲ - E Ⅳ - E Ⅴ - E Ⅵ - E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서울시의 현황을 참조해 보다 세분화해보면 각각 [표 2-5],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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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형태에 의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별

경관
-서울시 야간경관개선사업 대상물
-서울시 서울시민사랑상 야간경관부문 대상물
-야경조망지점

문화행사
(축제·이벤트) -축제 및 이벤트(시/ 25개구/ 민간 주관 행사)

명소/거리
(시장 등)

-관광특구(서울시 4개 관광특구)
-관광명소(쇼핑, 유흥 등 지역특성별)

건축물
(문화시설물) 문화시설물(지역별/ 유형별)

문화유적 구별 유적/사적/문화재/명승지 현황

관광인프라 교통 / 숙박 / 홍보 / 행정인프라

[표 2- 6] 주제에 의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별

자연생태 식물원/산림자원/하천자원/공원/천문/탐조/동물원/생태공원/풍수
지리/계절별 매력장소

역사전통
전통놀이/전통생활용품/전통음식/전통의복/전통건축/전통음악/
전통무용/전통마을/전통문학/지명/세시풍속/역사적 인물/역사적
배경/학당/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
클래식/국악/뮤지컬/콘서트/넌버벌퍼포먼스/전통

무용/현대무용/대중무용/연극

영화 대중영화 및 예술영화

전시 미술/사진/조각/조형/미디어아트/만화/에니메이션

도서·문자 도서 및 문자

벽화 벽화/그래피티/낙서

생활문화 먹거리/살거리/놀거리/즐길거리/쉴거리/잘거리

산업경제

놀이시설 테마파크/복합문화공간

상업시설 아름다운건물/대형서점/대형음반매장

전시시설 전시장

공연시설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류 외에도 [표 2-7]에서 보듯이, 점·선·면의 공간적 범위에 따

라 지역별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구분할 수 있다.

[표 2-7]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구분 자원

점 문화시설물, 문화재, 주요 건축물 등

선 교량, 거리 등

면

야경특구
한강, 청계천, 월드컵공원, 남산, 여의도, 잠실, 예술의 전당, 인

사동, 봉은사, 세종로, 서울시청 등

관광특구 명동·북창동·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등

관광명소
정동, 세종로, 인사동, 종로, 남산, 대학로, 신촌·홍대지역, 압구

정·청담, 강남, 삼성, 잠실, 이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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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인 형태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인접한 또다른 점적인 형태

나 선적인 형태의 자원과 결합하여 야경특구, 관광특구, 관광명소와 같은 면적인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 내의 제반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포에 따

른 효율적인 권역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조성 등의 형

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야간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해당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야간문화관

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더욱 더 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비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

선 프로그램 개발의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보면, 야간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수요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서울의 이미지 향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의 장기비전인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서울을 만들 수 있다([그림2-2]).

[그림 2-2] 서울 야간문화관광의 비전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우선, 자원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은 다양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야간’이라는 시간적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시민들의 여가활용이나 관광객들의 체류관광을 위해 문화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확충 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자원을 폭넓게 발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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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관광객의 ‘야간’시간대에 대한 수요는 방문

지역의 ‘일상’을 포함하는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더

욱이 ‘야간’ 시간대는 주간과 달리, 여유로움을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

나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열망 등을 분출할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잠재력

이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경로는 오감(五感)의 충분한 자극이다. 따

라서 야간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오감의 욕망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볼거리’ , ‘먹거리’ , ‘쉴거리’ , ‘즐

길거리’ , ‘놀거리’ , ‘알거리’ 등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들 모두 야간시간대의 이동이나 활동에 위험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야간관광 환경의 안전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 숙박, 홍보 인프라 조성도 야간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있어서도, 우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공간의 어메니티(ameni ty) 창출뿐만 아니라, 시민들

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야간에 운영하

지 않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문화향수 및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

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문화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서, 도시 방문자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

관광환경의 개선과 관광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로,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해서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

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야간관광을 즐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재래시장, 카지노, 단란

주점, 한국음식체험, 서울야경 등에 한정된 관광을 하고 있다. 세계도시(worl d ci ty), 문화도시

(cul ture ci ty), 24시간 열린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야간문화관

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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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자원 및 프로그램 현황

제1절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서울의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은 제2장의 [표 2-4], [표2-5], [표2-6]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별 자원과 주제별 자원으로 대분류된다. 형태별 자원은 다시 경관, 문화행사, 명소거리, 건

축물, 문화유적, 인프라 등으로 중분류되고, 주제별 자원은 다시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산업경제 등으로 중분류된다.

먼저, 서울시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표 3-1][그림 3-1] 참조), 조사대상

875개 자원 중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자원이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1시에서

23시 사이에 영업 및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가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야간(자정

이전)과 심야(자정 이후)로 구분해보면, 전체 자원의 81.2%가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고, 심야시간

대까지 운영하는 자원은 18.8%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1]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시간대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계

전체
(개수)

78 26 28 110 335 90 43 11 29 75 5 2 43 875

전체
(%)

8.9 3.0 3.2 12.6 38.3 10.3 4.9 1.3 3.3 8.6 0.6 0.2 4.9 100.0

누적
(%)

8.9 11.9 15.1 27.7 66.0 76.3 81.2 82.5 85.8 94.4 95.0 95.2 100

*조사대상: 시간대파악 가능한 자원(경관, 명소거리, 문화시설, 인프라, 산업경제,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산업경제,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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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야간문화관광자원 종료시간대 분포

1. 형태별 야간문화관광 자원

1) 경관(야경)

서울의 야경자원은 크게 ‘야경조명 건축물’과 ‘야경조망 명소’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2004년

현재 총 196개의 야경자원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2]). 이 중 야경조명건축물이 168개, 야경조

망명소가 28개([그림 3-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서울시의 야경조명 건축물 및 야경조망 명소 분포도

(1) 야경조명 건축물

서울시는 정체성(i denti ty), 도시미관(beauty), 안정성(safety)이라는 ‘서울시 도시야경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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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목표’를 설정하고, 1996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서울사랑시민상(야간경관조명부문)’을 실시,

매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공공건축물 75개소(문화재 26개소, 교량 13개소, 공

공시설물 36개소), 민간건축물 93개소, 총 168개소에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의 야경은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도

시 속의 산이나 고층건물, 전망타워 등의 조망점에서 보는 도시의 전경,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건물 너머 혹은 도로나 강을 통해서 보이는 고층건물이나 타워의 모습, 교차점 등에

서 볼 수 있는 근접지역 전체의 경관, 주요 간선도로에서 보는 도로 말단의 조망대상과 가로경

관, 주행 중의 차나 열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관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도

시의 야간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야간경관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설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

법 등을 통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야경조망 명소

서울 전역 혹은 일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야경조망 명소는 총 28개소

로서, 그 분포와 내용은 [그림 3-3], [표 3-2]와 같다. 이러한 야경조망 명소들의 분포 지점, 즉

야경 조망지점들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서울의 야경조망 명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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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서울의 야경조망 명소

항 목 시작시점 종료시점 조망컨텐츠

한강유람선 10:00 21:00 한강조망/ 라이브공연

서울시티투어버스 9:00 19:00 고궁코스/ 도심순환코스

서울타워 케이블가 10:00 23:00 도심조망/ 서울타워 연계

야경
조망
포인트

서울타워 09:00 01:00
높이 240미터의 전망대
회전식 레스토랑

롯데관악타워헬기착륙장 - - 서울 서남권 지역 조망

causeway - - 한강 및 서북권 지역 조망

라퓨타 12:00 0:30 테헤란로 조망

노말 - - 예술의 전당 및 강남권 조망

오엔리버스테이션 12:00 0:00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 조망

스타라이트 14:00 2: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테라스 9:00 2:00 남산, 한강 및 도심지역 조망

바그다드카페 11: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into 10:30 3:00 압구정, 신사지역 조망

선유도 9:00 0:00 한강조망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7:00 6:00 한강조망

카페 괴르츠 11: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토파즈 11:3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스카이뷰41 11:00 2:00 한강 및 서부권 지역 조망

쉔브론 18:0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아란치오 18:00 23:00 테헤란로 조망

옵빠야눈아야강변살자 15: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하야트 아이스링크장 12:00 22:00 남산, 한강 및 도심지역 조망

63빌딩 스카이뷰 11:30 22:00 한강 및 서부권 지역 조망

도림 18:0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북악팔각정 10:00 20:00 한강 및 서울시 전역 야경조망

피자힐 12:00 0: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테크노마트 9층전망대 10:00 23: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스카이팰리스 10:00 1:00 테헤란로 조망

2) 문화행사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총 232개로, 서울시 대표축제가 24

개, 자치구 축제가 208개이다. 이 중 야간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거나 야간축제로 개발 가능한 축

제는 총 18개(전체의 7.8%)로, 서울시 8개(서울시 축제의 33%), 자치구 10개(자치구 축제의

4.8%)로서,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1) 서울시 문화축제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축제는 총 24개이다. 이들 축제는 대부분 야간보다는

주간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의 5대 주요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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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페스티발(Hi Seoul Festi val ), 서울세계불꽃축제(Seoul Internati onal Fi reworks Festi val ),

서울공연예술제(Seoul Performi ng Art Festi val ), 서울드럼페스티발(Seoul DrumFesti val ), 미디

어시티서울(Medi a Ci ty Seoul )과 설날,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연등축제 등 총 8개 행사는 야간축

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고, 실제 야간시간대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축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축제를 개발하고, 주간중심 축제와 야간중심 축제를 적절히 배

치, 연계하여 시간적으로 다양한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축제

서울시의 각 자치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는 총 208개가 있고, 이 중

총 59개의 대표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그림 3-4]).

[그림 3- 4]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축제 및 이벤트 분포

대부분의 행사들이 야간에까지 이어지도록 운영되곤 있으나, 야간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는 행

사는 한여름밤 강변축제, 클럽문화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한국실험예술제, 명동축제, 신촌문

화축제, 초여름음악회, 인왕산해맞이축제, 대학로청소년축제, 압구정문화축제 등 10개 행사를 제

외하곤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지역행사들 중에서 야간문화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대표적

인 야간축제를 개발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명소/거리

서울의 관광명소 및 거리는 해당 지역의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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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2004년 현재 서울시에는 107개의 명소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중 재래시장이 13개, 테마여행

명소 12개, 자치구별 명소가 82개다. 일례로, 시로 읽는 서울의 거리, 지도로 보는 맛집, 도심테

마여행 등의 주제를 통해, 동대문, 대학로, 압구정동, 신촌, 이대앞, 경희대, 명동, 북창동, 신

사역주변, 건대앞, 홍대앞, 성신여대앞 등 12곳이 테마여행명소로 구분되고 있다. 재래시장 포함

총 25개의 관광명소 및 거리 분포는 [그림 3-5]와 같다.

[그림 3- 5] 서울의 명소/거리 분포도

자치구별 명소 82개는 권역별로 도심권 6곳, 동북권 23곳, 서북권 31곳, 동남권 22곳에 분포

하고 있다. 이러한 명소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야간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 야간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주요 명소 중 야간문화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

성이 많은 지역으로는 홍대지역, 대학로, 인사동, 북촌,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태원, 월드컵

공원, 천호동, 삼성동, 압구정동, 예술의 전당일대 등을 들 수 있다.

4) 문화시설물

2004년 현재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시설물은 공연시설 109개(공연장 60, 영화관 43, 자동

차극장 6), 전시시설 36개(박물관 15, 미술관 21), 지역문화복지시설 54개(문화의집 25, 구민회

관 20, 문화체육센터 9), 문화보급전수시설 21개(국악원 1, 문화원 20)를 포함 총 220개가 존재

한다([그림 3-6]). 이 중 일부 전시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을 하

고 있지만, 야간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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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서울시의 주요 문화시설물 분포도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물 중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대응과 이용혜택의 증대

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이용시간을 연장한 시설들이 있다. ‘서울대공원’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이 그러한 대표적인 문화시설물로서, 이들 시설들은 야간개방을 함으로써, 도시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후 문화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시립미술관에

서 즐기는 팝스 콘서트” 행사를 기획하는 등 문화시설물 야간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도 매주 수요일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은 개방된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5) 문화유적

서울시는 정도 600년이 넘는 역사적인 수도로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청계

천 발굴을 통한 청계천 호안 석축 및 오간수문 등 청계천 교량들,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역사인물들의 고택, 전통적인 도심 속 아름다운 고궁과 정원들(성락원, 이태준가, 심우장

등), 서울 성곽 등이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투어코스화 한 것이 ‘서울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다. 이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7가지 주제, 즉 한성백제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송파·강동, 서울의

명당 경복궁, 한성의 우백호 인왕산, 한성부의 중심부, 역사도시 서울의 자존심 북촌, 동방예의

지국의 현장 동촌 기행, 한성의 좌청룡 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특히 종로구는 가장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자치구로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특별구 지정까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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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백사 이항복의 별장터 복원 여가공간화, 가회동 전통한옥의 양반문화체험관 운영,

갑옷차림의 도성군 재연행사 흥인지문 적용, 타고(打鼓)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이어서, 문

화재를 활용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문화유산들은 야간조명 설치 등이 일부 이루어지곤 있지만, 아직까진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경투어 프로그램 및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관광인프라

서울의 관광인프라는 크게 숙박인프라, 교통인프라, 홍보인프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4년 현재 홍보인프라 18개, 교통인프라 3개, 숙박인프라 289개 등 총 310개의 인프라가 존재

한다.

(1) 정보·홍보인프라

서울의 정보·홍보 인프라에는 관광안내소 13개([표 3-3]), 북스토어 1개, 정보사이트(서울문

화관광사이트, 지하철여행정보사이트, 지리정보시스템포털) 3개, 관광안내책자 1개 등 총 18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표 3-3]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황

안내소 전화번호 위 치 운영시간

1 시청 안내소 735-8688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청본관 내 09:00 - 22:00

2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2236-9135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내 상가지역 을지
로 7가 1번지

09:00 - 22:00

3 서울월드컵홍보관관광안내소 736-0212 중구 태평로 1가 68-1 09:00 - 18:00

4 이태원역사종합관광안내소 3785-0942
용산구 이태원동 127 지하철6호선 이
태원역

09:00 - 18:00

5 이태원 간이관광안내소 794-2490
용산구 이태원동 31-114 이태원시장 입
구

09:00 - 18:00

6 남대문시장관광안내소 752-1913 중구 남창동 49 남대문시장내 09:00 - 18:00

7 덕수궁관광안내소 756-0045 덕수궁 정문앞 보도상 09:00 - 18:00

8 명동관광안내소 757-0088
남대문로2가 130번지 미도파백화점앞
보도상

09:00 - 18:00

9 김포공항관광안내소 3707-9465 강서구 공항동 157 국내선 1층로비 2
번 게이트 옆

09:00 - 18:00

10
삼성도심공항터미널
관광안내소

551-0778
강남구 삼성동 159-6 도심공항 2층
입국장 1번 게이트옆

09:00 - 18:00

11 동대문간이관광안내소 2279-7381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앞 09:00 - 18:00

12 잠실종합관광안내소 423-3026 잠실롯데월드백화점 지하광장 09:00 - 18:00

13 신촌관광안내소 363-2883
서대문구 대현동 60-11 신촌역 4번
출구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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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서울북스토어’는 서울시 직영 간행물 판매점으로 서울시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간행물과

서울시 기념품, 한국전통민속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서울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을 통한 생활지리정보, 문화, 관광, 도로시설물 등의 각종 서울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

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관광안내책자인 ‘신나고 실속있는 서울여행 길라잡이’에서는 홍대

앞의 클럽문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이름난 시장골목, 쇼핑골목, 먹자골목 및

대학가 주변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노선도에 따른 역세권 내의 대중문화자원을 정보

화한 지하철 여행정보지(www.seoul l ook.com)는 종각·시청, 신촌·이대·홍대, 경복궁·안국역

지역, 혜화·동대문·명동 지역 등의 역세권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료관광통역

서비스 전화 1330’도 ‘긴급구조요청 전화 119’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다양하며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간문화관광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관

광안내소 역시 대부분 야간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야간문화관광을 위한 홍보인프라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교통인프라

서울시 관광을 위한 교통인프라로는 크게 시티투어버스, 지하철, 고속철도(KTX)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고궁코스’와 ‘도심순환코스’ 두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이용객에게는 서

울시 내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야간시티투어버스는 월드컵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운행한 바 있으나, 현재 야간노선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야간노선개발이

필요하다.

지하철의 경우는, 지하철역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지하철 역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

지고 있다. ‘지하철 음악회’ , ‘무료 가훈 써주기’ (6호선 삼각지, 효창공원앞역), ‘전통차 마시기

무료 이벤트’ (안암·고려대·상월곡·돌곶이역) 등이 있으며, 상설문화공간으로서는 충무로역의

‘오재미동’이 있다. 최근 지하철 운행시간을 1시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금요일과 토요일 등 주말

에는 보다 운행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 새롭게 등장한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 도시들간의 접근성

을 높여주고 있어 서울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현재 서울시

는 고속철과 연계한 서울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하루동안 서울을 돌아볼 수 있는 서울

시 고속철 연계 패키지 상품으로서 서울하루여행(Seoul Day Tour), 서울문화투어(Seoul Cul ture

Tour) 등이 있으며, 패키지 상품에 서울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시 산하기관운영 시민안전체험

관, 정수장·하수처리장 등 체험관광 코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효도관광상품, 근대문화

유적 현장답사, 대규모 시설 체험관광상품 및 문화향수상품을 개발하고, 용산역에 서울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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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장을 추가하는 등의 지원체계도 보완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고속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셔틀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순환코스를 조정하며 이용요금도 할인할 필요가 있다. 더

불어 서울역과 용산역사의 관광안내소에 관광통역안내요원을 증원하고 근무시간도 연장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4개의 유형, 즉 G, R, Y, B 라인의 버스노선이 개설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노선의 운영 시간을 특정시간대(금요일 저녁 등)을 연장하거나 또는 야간

문화관광을 위한 특정 버스노선, 예를 들어 N라인(Ni ght 라인)이나 L라인(Li ght-up) 등의 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숙박인프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숙박 인프라는 관광호텔 119개소(20,752실, 3만 4천명의 관광객 숙

박 가능), 월드인 147개소(4,952실), 게스트하우스 14개소(112실), 캠핑장 1개소(170면), 템플스

테이 6사찰(66실), 유스호스텔 2개소(294실) 등 총 289개다.

이러한 숙박시설 중 외국인들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관광안내책자 등에 소개되는 숙박업소들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권역을 도보권 및 차량이동권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5)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요약해보면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약 880

여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 24 -



[표 3-4]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방향

구분 현황 프로그램 개발방향

경관
야경 건축물

168개소
(문화재 26개, 교량 13개, 공공시설물

36개, 민간시설물 93개) 야경투어코스

야경조망명소 28개소

문화행사
18개

(서울시 8개, 자치구 10개)
서울대표 야간축제

명소/거리
107개

(재래시장 13개, 자치구별 명소 82개,
테마여행명소 12개)

야간 재래시장

자치구별 야간관광
랜드마크

문화시설물
220개소

(공연시설 109, 전시시설 36, 공공시설
야간개방 3개소 포함)

문화시설 야간개방

문화유적
11개소

(도심정원 4개, 역사문화탐방로 7개)
유적 야간탐방

인프라

숙박인프라 310개소
숙박시설 중심 시간대별

야간투어코스

교통인프라 3가지
(시티투어버스, 지하철, 고속철도, 버스)

고속철 연계 셔틀형
시티투어버스 개발

홍보인프라 18개
(관광안내소 13개, 북스토어 1개,
정보사이트 3개, 가이드북 1개)

야간 안내기능 강화
테마형 가이드북 제작

계 883 개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중 시간대 파악이 가능한 조사대상 327개 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시 이전에 22.3%가 운영을 종료하며, 절반 이상이 21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야

간과 심야로 나누어 보면, 자정까지 전체 자원의 72.7%가 운영을 종료하고 있어, 심야에 운영하

는 자원은 27.3%를 차지하고 있다([표 3-5]).

[표 3- 5]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대분류 중분류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합계

형태별

경관 1 1 1 2 5 3 2 3 6 72 0 0 2 98

명소거리 3 2 1 0 8 0 0 0 0 0 0 0 1 15

문화시설 58 14 19 54 41 8 2 2 3 0 0 0 0 201

인프라 11 0 0 0 2 0 0 0 0 0 0 0 0 13

전체 73 17 21 56 56 11 4 5 9 72 0 0 3 327

전체(%) 22.3 5.2 6.4 17.1 17.1 3.4 1.2 1.5 2.8 22.0 0.0 0.0 0.9 100.0

누적(%) 22.3 27.5 33.9 51.0 68.1 71.5 72.7 74.2 77.0 99.0 99.0 99.0 99.9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관의 경우는 새벽 3시까지 운영하는 자원이 72개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야경 조성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소/거리의 경우는 조사 대상의 93%가 22시 이

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고, 문화시설의 경우도 93%가 22시 이전에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야간연

장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약 30%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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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18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인프라의 경우도 조사대상의 약 85%가 18시에 운영을 종료

하고 있다. 특히 관광안내소의 경우 [표 3-3]에서 보듯, 22시까지 운영하는 시청과 동대문을 제

외한 대부분의 관광안내소가 18시에 문을 닫고 있어, 홍보관련 인프라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형태별 자원을 활용한 향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크게 야경투어

코스 개발, 야간 축제 개발, 야시장 개발, 지역별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 문화시설 야간 연장

개방, 유적 야간탐방 프로그램 개발, 숙박시설 중심 도보투어코스 개발, 교통수단 연계 시티투어

교통수단 개발, 야간 관광안내소 운영, 테마별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1) 자연생태자원

서울의 자연생태 자원은 동·식물원 6개, 생태산림자원 174개, 천문자원 10개 등 총 190개가

존재하고 있다.

(1) 동·식물 자원

서울시가 보유한 동·식물원에서는 동·식물자원의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에 참가해볼 수도 있다. 특히 과천 서울대공원은 200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토종동물원을 조성 중에

있다. 토종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과 가깝도록 인위적 구조물을 없앤 방사장 12곳을 설치하

여 한국호랑이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13종 84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동식물원에서 운영하는 생

태체험프로그램들은 야행성 동물의 생태적 습성 및 식물원 시설을 이용한 곤충생태계 등의 탐험 프로

그램 등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2) 생태공원 및 산림자원

서울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 및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산림이 많다. 서울에는 한강

시민공원과 선유도공원을 포함한 총 100개의 공원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원들은 해당 지역의 역

사적 유래 및 조성배경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월드컵공원을 비롯한 총 5곳이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한강 밤섬 등 총 6개의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의 자연생태자원으로 ‘산림’이 있다. 서울은 분지(盆地)의 형상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관악산, 청계산 등 서울의 산림 9곳에서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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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식물 산림자원을 숙지하고 있는 안내자 및 인솔자(숲 해설가)의 도움으

로 숲속 탐방코스를 등산하면서 산림생태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

요일 운영된다. 또한 서울에는 계절별로 유명한 총 54곳의 봄꽃길이 조성되어 야간의 여가문화자

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천문자원

천문자원은 해, 달, 별 등의 천연자원으로 이를 중심주제로 하는 세시풍속이나 관찰, 탐사 등

이 모두 천문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 된다. 예를 들어, 남산골한옥마을과 국립극

장 달오름극장 등에서 운영되는 총 9개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설 구립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천체 관측(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및 우주과학천문대 프로그

램 강좌 등을 들 수 있다.

2) 역사전통자원

역사전통자원에는 전통생활용품, 전통건축,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미술, 전통문학 등의 문

화예술 부문과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의복, 지명, 세시풍속, 역사적 인물 및 배경, 풍수지리

등의 풍속 부문,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울의 역사전통자원은

전통문화예술 13개, 세시풍속 자원 20개 등 총 33개의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1) 전통문화예술 자원

서울시에는 국립극장, 운현궁 상설무대, 서울놀이마당, 한국불교미술관 등 총 8개의 전통문화

공연·전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혹은 지역별로 전통문화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어 다채로운 전통문화공연 프로그

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운현궁 상설무대 또랑광대 한마당’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마다

운현궁 노랑당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 놀이마당에서

는 송파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연기간 동안의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궁(2곳), 태권도와 같은 전통스포츠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3곳)도 있어 다양한 역사전통 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예술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자원으로서 야간에도 체

험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 풍속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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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자원에는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의복, 지명, 세시풍속, 역사적 인물 및 배경, 풍수지

리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서민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풍속 관련 자원뿐만 아니라, 궁중혼례 및

의복, 궁중음식 등과 같은 궁중 문화자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에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제야 및 설날 행사, 대보름맞이 행사, 단오민속축제, 추

석 등 절기별 다양한 관광자원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경우 풍

속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북촌문화센터, 한옥체

험관, 게스트하우스, 가회박물관 등을 통해 세시풍속 관련 문화행사가 운영된다. 특히 외국인 전

통한옥생활 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 전통가옥에서 의·식·주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8개의 시설들이 있어 더욱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또다른 풍속자원으로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설화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전해져온 이야기

(story)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경우 해당 지역별로

극, 음악, 무용 등의 문화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으로 설치될

청계천의 ‘다리’마다 해당 유래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명칭부여와 ‘이야기’ 구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별 설화가 존재하여 각 지역의 역사전통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명의 유래나 관련 설화들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방문객에게 기억하도록 하며,

주거민에게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명 중 영

화 등의 문화자원에서 소재로 택해지거나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인왕산, 마포, 왕십리, 말죽거리, 청계천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의 풍속 자원으로 궁중혼례, 왕비간택 의식, 왕궁수문장 교대식 등의 궁중문화자원이 있

다. 특히 전통혼례 및 궁중음식 등의 역사문화자원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관광 매력

물이며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어 시민들에게도 의미있는 자원이다.

3)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자원에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및 문자, 벽화 등이 해당된다. 현재 서울에는 공연

장 58개, 전시장 60개, 심야영화상영장 12개, 자동차극장 6개, 그래피티 명소 4개 등 총 140개의

문화예술자원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영화상영회를 개최

하는 등 야간시간대의 활용이 늘고 있다.

문화예술자원 중 아직 명확한 문화예술자원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벽화’

항목이다. 벽화는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문화의 표현수단으로 대학 주변 지역 및 특정 동호회 활

동 공간, 혹은 상업시설의 내부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의미 있는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신촌 연세대 주변지역과 홍익대 주변지역에 다양한 벽화가 조성되어 있으며, 압

구정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보도(일명 압구리) 및 분당중앙공원 주변에도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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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정 문화집단의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4) 생활문화자원

생활문화 자원은 방문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일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

광자원으로서,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잘거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서

울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의 방문이나 직접적인 접촉 등을

매우 중요한 관광매력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

여 정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울에는 2004년 현재 먹거리 597곳, 살거리

42곳, 놀거리 및 즐길거리 90곳, 쉴거리 30곳, 잘거리 310곳 등 총 1069개의 야간생활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1) 먹거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서울의 먹거리 자원은 크게 한국전통음식(한식), 세계음식

(worl d food), 길거리음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

인 음식점은 한식 398곳([그림 3-7]), 세계음식 176곳([그림 3-8]), 카페 23곳 등 총 597개의 자

원이 존재한다.

[그림 3-7] 서울의 한식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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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서울의 세계음식점 분포

특히 한식의 경우 서울 도심부에만 수십년의 역사를 지닌 음식점들이 48개나 존재하고 있어

([표 3-6]), 유서깊고 스토리가 있는 서울의 음식점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표 3- 6]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인 음식점과 음식거리

음식거리

무교동 낙지골목 / 동대문종합시장 먹자골목 / 신당동 떡볶이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 종로 피맛골 / 청진동 해장국 골목

음식점 비고 음식점 비고

우래옥 1946년 개업 오장동 냉면 회냉면 원조

석산정 평양면옥 회냉면

시골장터국밥 안동장터국밥재현 대림정 1963년 개업

곰보집 회냉면 중화 80여년의 역시(구 진아춘)

낙산냉면 함흥냉면 곰보추탕 2대에 걸쳐 37년째 영업

조선옥 1953년 개업
신당동 마복림
할머니네

1953년 개업

진포막국수 1973년 개업 할머니두부집 두부 전통명인장

할아버지손칼국수 질시루 떡도시락

원할머니 보쌈집 광화문집 돼지김치찌개의 원조(23년)

광교 과메기 11년 포항과메기 개성집 2대째 개성음식

대호식당 15년째 영업 원조낙원떡집 3대깨 전통 궁중떡

양미옥 11년째 양구이 전문 재동 마님순대 10년 전통 재동골 순대

우일집 30년 칼국수, 콩국수 전문 대성집 35년째 영업

조선옥 50년 한우갈비 냉면 라칸티나 1966년 개업

안성집 30년 숯불암소갈비 목포집 30여년째 영업(홍어회)

석산정 40년 곱창전골 영동골뱅이 35년 을지로 골뱅이의 원조

문화옥 50년 설농탕, 족탕 전문 소문난 추어탕집 1953년 개업

지화자 무형문화재, 궁중음식 신성원 1954년 개업

띠마지오 5대째 피자 만드는 가문 명동교자 1969년 개업

흥남집 1953년 개업 한일관 1939년 개업(최장 역사)

명동 함흥냉면 1960년 개업 성화장 1964년 개업

- 30 -



세계음식의 경우도 문화권별로, 지리적 위치별 혹은 재료 및 미각(taste)별로 다양하게 프로

그램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다. 또한 여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

화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여가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

는 먹거리로 ‘길거리 음식’을 들 수 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길거

리 음식’에 대하여 흥미로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체험해보기도 한다. 특히 동대문 쇼핑지역이나

남대문 쇼핑지역, 종로, 명동 그리고 홍대 및 신촌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

음식’이 지역에 따라 특성을 보이기도 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외관이나 설치장소의 정비, 위생상태에 대한 공적 차원의 인증 등을 통하여 문화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살거리

살거리 자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쇼핑 명소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쇼핑 명소로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명동, 롯데백화점, 이태원, 인사동 등을 들 수 있다.

쇼핑항목으로는 패션, 김, 인삼, 화장품, 김치, 기념품을 선호하고 있다. 서울의 쇼핑명소는 의

류, 약재, 잡화, 가전, 골동품 등의 취급상품에 따라, 혹은 재래시장, 특수시장(약령시, 의류도

매 등) 등의 시장특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쇼핑특화거리로는 청담동 명품거리, 아

현동 웨딩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문정동 로데오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살거리 명소로는 재래시장 13곳을 비롯하여, 현재 도심부에만도 42곳

이 존재한다.

(3) 놀거리/즐길거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자원 중 놀거리/즐길거리는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놀거리들

의 대부분은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되어 문화관광자원으로 공식화되진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유럽 및 미주권의 관광객들은 ' pub'이나 ‘ bar'를 방문하는 야간문화

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놀거리/즐길거리’에 대한 정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놀거리/즐길거리 중, 음악(라이브공연, 전문음악클럽, LP전문카페 등)을 들으며 술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클럽(cl ub)이나 카페, 바(bar) 등 음악관광(musi c & dri nk touri sm) 명소는

현재 총 90개가 존재한다([표 3-6]). 유형별로 보면, DJ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테크노클럽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록밴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록클럽이 24.4%, 째즈클럽

이 12.2%, 1000장 이상의 LP를 감상할 수 있는 LP카페가 15.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구가 54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구가 16%, 서대문구가 약 7%를 차지하고 있

- 31 -



다.

[표 3- 6] 서울의 ‘Music & Drink Tourism’ 명소 현황

지역 클럽(가요) 클럽(라틴) 클럽(록) 클럽(째즈) 클럽(테크노) LP카페 총합계

서대문구 0 0 0 0 0 1 1

강남구 0 2 2 2 6 2 14

관악구 0 1 0 0 0 1 2

광진구 0 0 0 0 1 0 1

동작구 0 0 1 0 0 0 1

마포구 0 5 17 5 24 3 54

서대문구 0 0 0 0 0 6 6

서초구 1 0 0 0 0 1 2

용산구 0 0 0 1 0 0 1

종로구 0 0 2 3 1 0 6

중구 2 0 0 0 0 0 2

총합계 3 8 22 11 32 14 90

총합계(%) 3.3 8.9 24.4 12.2 35.6 15.6 100.0

이 외에 놀거리/즐길거리로는 일반 나이트클럽,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이상의 놀거리

/즐길거리 자원들을 테마별, 지역별로 자료화하여 ni ght spot 가이드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홍대지역, 신촌지역, 이태원지역, 강남역 주변지역, 종로, 명동, 잠실·신천지역,

삼성·코엑스 지역, 압구정·신사 지역 등이 이러한 놀거리/즐길거리의 주요 관광지역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 외의 서울의 즐길거리로는 인라인 동호회, 스포츠댄스, 국궁, 전통문화전수회 등의 ‘동호

회’를 통한 즐길거리와 놀이공원과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을 통한 즐길거리, 야간공연과 심야

영화 등 ‘예술’을 통한 즐길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들은 주간, 월간 단위로 발행되는 정보안내지 및 가이드북을 통한

일상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또한 동호회를 통한 즐길거리의 경우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자원임으로 관광객들의 장기적인 체류와 재방문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쉴거리

야간문화관광 자원 중 쉴거리는 크게 ‘보건관광자원’과 ‘수양관광자원’으로 구분된다. 보건관

광자원은 찜질방, 사우나, 에스테틱, 맛사지 등의 업소를 의미하며 수양관광자원은 템플스테이,

선,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보건관광자원은 약 20여곳 존재하며, 수양관광자원은 약 10여곳 존재한다. 특히 수양관광 중 대

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templ e stay)'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벽 예불에서

저녁 공양에 이르기까지의 스님들 수행생활을 공개함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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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잘거리

잘거리는 외국인 관광객 및 도시 주거민을 위한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부터 전통가옥체험 및

템플스테이까지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호텔, 월드인 등이 포함된다.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여 저렴한 숙박비로 인한 경제적인 이윤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만나는 문화적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119개, 월드인 147개, 게스트하우스 14개, 캠핑장 1개, 템플스테이 6

곳, 유스호스텔 2개 등 총 310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5) 산업경제자원

산업경제 부문의 문화관광자원으로는 테마파크, 복합문화공간 등의 놀이시설, 전시장 등의 컨

벤션시설, 아름다운 건물 및 대형서점·대형음반매장과 같이 특정 상업기능이 집중된 상업시설

등이 있다. 서울에는 현재 놀이시설 7개, 상업시설 7개, 컨벤션시설 4개 등 총 18개의 자원이 존

재한다.

6)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요약해보면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400

여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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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구분 현황 프로그램 개발 방향

자연생태자원
190개

(동식물원 6개, 생태산림 174개,
천문자원 10개)

야간생태체험 프로그램

역사전통자원
33개

(전통문화예술 13개, 세시풍속 20개)

전통문화시설 야간 운영

전통한옥생활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자원

140개
(심야영화상영장 12개, 자동차극장 6개,
공연장 58개, 전시장 60개, 그래피티

명소 4개)

문화예술시설 야간운영

생활문화자원
1,069개

(먹거리 597곳, 살거리 42곳, 놀거리
90곳, 쉴거리 30곳, 잘거리 310개)

야간문화관광 홍보가이드북 제작

테마투어코스

산업경제자원
18개소

(놀이시설 7개, 상업시설 7개,
컨벤션시설 4개)

연계프로그램

계 1,450개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 파악이 가능한 조사대상 544개 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

면, 22시 이전에 약 65%가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야간과 심야로 나누어보면, 자정까지 전체 자

원의 86%가 운영을 종료하고 있어, 심야에 운영하는 자원은 14%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표 3-8]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대분류 중분류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합계

주제별

자연생태 4 2 0 0 3 1 1 0 0 0 0 0 0 11

역사전통 1 1 0 1 1 0 0 0 0 0 0 0 5 9

문화예술 0 0 0 0 0 0 2 2 8 1 4 0 2 19

생활문화 0 2 7 51 268 75 28 4 12 2 1 2 33 485

산업경제 0 4 0 2 7 3 4 0 0 0 0 0 0 20

전체 5 9 7 54 279 79 35 6 20 3 5 2 40 544

전체(%) 0.9 1.7 1.3 9.9 51.3 14.5 6.4 1.1 3.7 0.6 0.9 0.4 7.4 100.0

누적(%) 0.9 2.6 3.9 13.8 65.1 79.6 86.0 87.1 90.8 91.4 92.3 92.7 100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생태 자원과 산업경제 자원은 자정 이전에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있

는 반면, 문화예술자원은 모두 자정 이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생활문화 자원의 경우는 55%

가 22시에 운영을 종료하는 등, 약 89%가 자정 이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주제별 자원을 활용한 향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크게 야간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통한옥생활체험 프로그램, 문화시설의 야간 운영, 테마투어코스 개발, 홍

보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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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1. 자치구별 야간문화관광자원

각 자치구별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의 현황 및 분포를 보면 [표 3-9], [그림 3-9]와 같다.

[표 3-9]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지역 경관
명소
거리

문화
시설물

축제
이벤트

인프라 먹거리 놀거리 합계
합계
(%)

강남구 42 2 30 7 22 137 14 254 17.1

강동구 1 0 6 2 0 13 0 22 1.5

강북구 0 1 5 6 0 4 0 16 1.1

강서구 4 0 10 2 8 10 0 34 2.3

관악구 1 0 10 4 0 14 2 31 2.1

광진구 10 3 7 9 2 8 1 40 2.7

구로구 2 0 2 0 0 7 0 11 0.7

금천구 1 0 3 2 1 4 0 11 0.7

노원구 1 0 11 3 0 11 0 26 1.8

도봉구 0 1 5 4 1 5 0 16 1.1

동대문구 0 2 5 5 3 9 0 24 1.6

동작구 1 0 2 9 0 6 1 19 1.3

마포구 13 2 3 5 2 24 54 103 6.9

서대문구 2 3 7 3 3 24 7 49 3.3

서초구 10 0 14 4 3 42 2 75 5.1

성동구 4 0 5 6 1 6 0 22 1.5

성북구 5 2 11 2 2 6 0 28 1.9

송파구 12 0 10 10 7 24 0 63 4.2

양천구 5 1 14 8 0 4 0 32 2.2

영등포구 14 0 16 13 2 25 0 70 4.7

용산구 13 0 7 11 8 19 1 59 4.0

은평구 0 0 3 2 1 10 0 16 1.1

종로구 29 1 22 23 8 68 6 157 10.6

중구 40 5 30 22 30 109 2 238 16.0

중랑구 0 2 6 1 0 2 0 11 0.7

주소불명확 6 0 0 45 0 6 0 57 3.8

총합계 216 25 244 208 104 597 90 14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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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포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먹거리 및 놀거리가 분포하는 강남구가 17.1%로 가장 큰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도심지역인 중구와 종로구가 각각 16.0%, 10.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

다. 이 외에 대학이 밀집하여 있어 다양한 문화가 집합하는 마포구(6.9%)와 서대문구(3.3%), 교

통인프라와 홍보인프라가 발달되어있는 영등포구(4.7%)와 용산구(4.0%)에도 야간문화관광자원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반면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는 각각 1%미만으로 가장 낮은 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야경은 강남구(19%)와 중구(19%), 명소거리는 중구(20%), 문화시설물은 강남

구(12%)와 중구(12%), 축제는 종로구(11%)와 중구(11%), 인프라는 중구(29%)와 강남구(21%), 먹

거리는 강남구(23%)와 중구(18%), 놀거리는 마포구(60%), 강남구(16%)가 가장 큰 집중도를 보이

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3-10]과 같다. 명동, 종로, 남대문 및 동대문, 대학로 등 도심

권에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하고 있으며, 홍대지역과 신촌 지역을 포함하는 서북권은

놀거리를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하고 있다. 압구정, 신사 및 강남역, 삼성, 신천 지

역으로 이루어진 동남권에도 문화시설물 및 명소거리, 먹거리 중심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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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권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포도

따라서 권역별로 주로 분포하는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테마를 구성하여 이를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 위치하는 숙박업소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2. 점·선·면적 야간문화관광자원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은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점·선·면의 지역적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시설물, 문화재 및 주요건축물 등은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며, 한강교량 및 특

화거리 등은 선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다. 또한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 집적한 지역,

혹은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과 선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등은 면

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야경특구, 관광명소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야간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물 및 문화재나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주요 건

축물 등을 파악하여 권역화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이다. 또한 접근가능한 교통수단이

나 경로 등을 동시에 파악하여 선적인 형태의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야경특구 및 야간

문화관광 전략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야경특구의 경우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부문’을 수상하거나 이를 위하여 등록된

건물들의 점적인 분포를 토대로 6개의 야경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3-11]). 또한 서울타

워, 63빌딩, 북악스카이웨이, 종로타워 및 한강과 인접한 장소들을 야경조망지점으로 하여 권역

화 할 수도 있다. 이때 선적인 형태의 한강교량 및 도시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접근도를 높이고,

야경지역 내의 이동경로를 구성하여 개별적인 야경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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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 야경특구 및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후보지

또한 관광특구 및 관광명소 등도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

로서, 특화된 야간문화의 존재여부에 따라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예를 들

어, 홍대지역의 경우, 클럽이 밀집되어 있고 클럽데이와 사운드데이, 디제이페스티벌 등 다양한

클럽문화축제들이 존재하여 Musi c & Touri sm의 차원에서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 개발 가능

한 잠재력이 크다. 이태원 관광특구 및 명동·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쇼핑관광특구 역시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관광특구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3절 관리주체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시 운영 프로그램, 구별 운영 프로그

램, 민간 운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1)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별여행객을 위한 셔틀형 투어버스로서, 노선은 도심순환코스, 고궁코스

2종류가 있다. 총 30개 정류장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내국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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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과 가족관광, 외국인 개별여행객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평균 탑승객은 220명으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40%를 차지한다. 서울시티투어와 서울시내 관광명소(14곳)가 제휴하

여 해당명소 이용시 무료입장, 할인입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철과 시티투어 연계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정류장을 정비·신설하고, 고속철 승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시

15%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교통수단으로서 고속철, 열차, 지하철 등과의 환

승 편의성을 제고하여 관광객들의 일일 서울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재는 운행되지 않으나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심야노선이 운행된 바 있다. 오전 9시부터 오

후 11시까지 운행되던 것으로, 야시장·심야극장·야간의 유흥업소 등이 등장하고 야간문화활동

이 활발해짐에 따라 개설된 노선이다. 야간에 교통체증이 없는 점 과 관광객이 방문 도시에서 야

간문화(ni ght l i fe)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 등을 배경으로 개설되었다.

심야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은 숙박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저녁식사가 끝나는 오후 9시부터

늦은 취침을 할 수 있는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한강유람선 선착장

이나 고속철과 연계해 서울의 중요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인 한강을 비롯한 주요 야경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도보관광코스 및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서울시는 4대문 안 주요 문화재, 고궁,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구성한 도보관광코스를

전문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4대문안 도보관광코스는 근대문화 중심지역(정동일대), 전통문화 중심지역(경복궁, 창경궁 일

대), 젊음의 거리(대학로 일대), 쇼핑문화 중심지역(명동, 남대문 일대) 등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8월부터 덕수궁·정동코스, 경복궁·인사동코스, 종묘·창경궁코스 등 3개 코스를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고, 대학로 및 남대문 일대의 2개 코스는

자율도보코스로 우선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였다. 2004년 3월부터는 기존 고궁중심의 5

개 도보관광코스를 서울문화체험이 가능한 8개의 도보관광코스로 확대 운영하여 주요 관광상품으

로 정착시키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북촌 및 청계천 지역 도보관광코스를 추가로 개발 운영하

여 자율코스 2개 코스를 제외한 6개 코스에 전문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 국내외 관광객에게 직

접 동행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야간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도보투어코스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따라서 도심 및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도보관광코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대학로 등 문화지구내 도보투어코스, 야간조명이 설치된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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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야경도보투어코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 역

시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야간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 및 설화들을 스토리텔러(story tel l er)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야간경관개선사업

서울시의 야간경관개선사업은 도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문화생활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의 측면과 더불어, 관광객의 야간활동을 보장하고 야경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사업

이다. 특히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교량 야경과 한강시민공원, 선유도 등의 공원녹지시

설, 주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등을 돌아보는 ‘야경관람 코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3-22]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심권, 한강권, 강동권, 강남권 및 월드컵권으로 나누어 야경특구의

조성이 가능하며, 야간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야경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사랑시민상’의 수상작들을 일정 기간 전시하는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행사 자원으로

도 활용가능하며, 수상작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소와 연계하여, 야경과 먹거리,

놀거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 나아가 야간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중 선호도를

조사해 모형제작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4) 문화시설 야간개방 프로그램

서울시의 문화시설물 중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은 직장인들의 문화 향유와 야간 문

화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야간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하루평균 20명 내외로 아직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그러나 야간의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기계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있어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은

중요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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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서울시립미술관 야간관람객 추이

또한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운영 중

이다. 특히 미술관 본관 및 야외광장 등에서 ‘미술관에서 함께 즐기는 팝스 콘서트’와 ‘가을밤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매주 수요

일마다 무료 영화상영회를 실시하여 야간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야간문화관광에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수요 및 의식 조사를 하여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 한다.

(5) 하이서울페스티발

하이서울페스티발은 서울 전역을 축제공간화하여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축제다. 특히 2004

년에는 백야축제(Whi te Ni ght Festi val )을 운영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백야축제기간에는 명동 및 홍대지역 등 야간관광명소에서 디제이 페스티벌 등 지역거점축제가 개

최되었다. 또한 서울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록페스티발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백야축

제 메인행사 등은 세계문화축제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였다.

백야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청 Pi Gi 쇼는 조명을 이용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 파리의 리

용 시청사와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박물관을 이용한 레이져 쇼와 같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의미있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5) 서울세계불꽃놀이, 서울드럼페스티발 및 서울공연예술제

서울세계불꽃축제(Seoul Worl d Fi rework Festi val ), 서울드럼페스티발(Seoul DrumFesti val )

및 서울공연예술제(Seoul Performi ng Art Festi val )는 ‘하이서울페스티발’과 함께 서울시 4대 축

제로 분류되어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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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2 월드컵을 맞이해 시작된 행사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서울드럼페스티발은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 문화행사로서, 한

국의 전통 타악기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통 민속 타악기 및 현대 타악기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

연제다. 서울공연예술제는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만나 200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내

최대의 순수공연예술 축제다.

2. 민간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1) 민간 여행업체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소속 서울시 소재 150여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일부 야간문화관광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관람형, 전통문화체험형, 야경관람형, 야간쇼핑형, 야

간쇼관람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10]).

[표 3- 10] 민간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현황

유형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 참여비(단위:원)

공연
관람형

난타공연관람
20:00-21:30(주중)
17:00-19:20(주말) 넌버벌퍼포먼스난타공연관람

65,000

85,000(VIP석)

Beat of Korea 18:00-21:00 정동극장전통공연관람, 한정식 70,000

Jeongdong Theater 18:00-22:00 정동극장에서의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30-22:00 정동극장에서의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00-22:00 난타극장 62,000

TokebiStorm Performance - -
65,000

85,000(VIP석)

전통
문화
체험형

Korea culture experience 17:00-20:00
한국의 다도 및 선체험, 김치강좌,
전통음식, 전통놀이배우기

99,000

야경
관람형

night of Seoul 18:00-22:00 63빌딩및한강유람선 69,000

Seoul Tower and
Dongdaemun market tour

18:00-22:00 서울타워, 동대문시장 65,000

Seoul Tower and Night
Shopping

- - 50,000

Han River Ferry and
Observatory

- - 75,000

야간
쇼핑형

night shopping tour 18:00-22:00 서울타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명동, 이대앞

69,000

Night Tour 18:00-22:00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야간쇼
관람형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서울타워, 한국의집, 한정식
99,000(뷔페식)

115,000(풀코스)

Walker hill Gala Night 18:00-22:30 쉐라톤워커힐카지노, 한정식 99,000

쉐라톤워커힐쇼 18:00-22:30 한강야경관람, 워커힐쇼, 한정식 97,000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한국의집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풀코스)

Night tour 16:00-19:00 한국의집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풀코스)

쉐라톤워커힐쇼 18:00-22:0 한강야경관람, 워커힐쇼, 한정식 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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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동대문, 남대문 쇼핑지역을 야간에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주간 관광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사항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서울타워 전망대 관람, 인사동 산책, 난타 공연 관람, 한국의 집 방문, 쉐라톤워커힐 카지노 방

문 등이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는, 롯데월드 야간개장 방문 및 레이져쇼 관람,

야간한강유람선 탑승, 서울타워 전망대 방문 및 63빌딩 전망대 방문 등의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이 진행 중이다. 유럽 및 미주의 관광객들은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민간 운영 시설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민간 운영 시설에서 운영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은 크게 놀이시설의 야간개장과 민간시설

의 야간문화행사 등이 있다.

서울의 놀이공원 중 롯데월드는 백화점과 쇼핑몰, 호텔, 영화관, 스포츠센터, 아이스링크, 어

드벤처, 매직아일랜드, 민속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민간운영시설이다.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간개장을 하며 야간 레이져쇼가 진행된다. 또한 롯데월드나 민속관의 입장권이

있으면 양측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다. 또 다른 놀이시설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있

다. 개원 당시 동양최대의 규모였던 이 곳은 교양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휴식시설 및 놀이시

설, ‘애니스토리’와 ‘세계파충류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서울 동북권의 놀이시설로는 드림랜

드가 있다. 놀이시설 27종, ,어린이극장, 야외공연장, 청소년회관, 옥외 수영장, 아이스링크, 눈

썰매장과 물개쇼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이 외에 과천 서울랜드에는 놀이·교양·편익·조

경·휴양·운동·교통·관리시설 등 8개 부문에 250여 개의 각종 시설이 있고, 계절별로 야간개

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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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및 욕구

제1절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증대

기존의 설문조사를 보면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8)에 따르면, 희망하는 한국관광상품

으로 전체 응답자의 30%가 ‘야경’을 꼽고 있다(그림 [4-1]).

[그림 4-1] 중국인의 한국관광상품 선호도

야경 희망자의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20대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25%, 40대가 17%, 10대가 11%를 차지해, 2-30대 청장년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0

대는 여행형태에서도 개별여행의 형태를 다른 연령대보다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여행자들

이 자유롭게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9)에서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72%가 야간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관광을 위해 방문한 장소로는 재래시장(29.0%)이 가

장 많았으며, 카지노(19.3%), 단란주점(18.2%), 한국음식점(16.6%), 서울야경(14.9%), 나이트클

럽(12.7%), 공연관람(10.5%) 순이었다.

외국 관광객이 생각하는 야간관광명소로는 한강공원, 남산, 남대문, 명동, 동대문 등이 꼽히

기도 했다10).

야간관광 시에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40.2%가 ‘언어소통’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불편’ (16.9%), ‘야간관광정보’ (14.9%), ‘야간관광 패키지상품’ (7.7%)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야간관광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8) 조사기간: 2003.8.12-8.15 / 조사장소: 상해시 대형백화점 / 조사대상: 일반시민 / 표본크기: 220명 (유효:

200명) / 조사방법: 개별조사

9) 조사대상: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 관광객 / 조사방법: 개별면접 / 조사기간: 2001.6.7∼

2001.7.7 / 표본크기: 362명(영어권 110, 일어권 110, 중국어권 142명)

10) 한국관광공사 외국인관광객 대상 2003년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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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국인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내국인을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 1] 내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실태

구분 내용

여행형태 개별여행(74.1%)

시간대 자정이후(30.4%)

숙박연계
투어거리

차량으로 1시간 거리
(1-20대 도보가능거리 선호)

교통수단 지하철 > 택시

야간관광
불참이유

시간적 여유 부족, 관광정보 부족, 매력물 부족, 접근이동성 불편

시운영 프로그램
참여도/만족도

서울세계불꽃축제 > 한강유람선 > 하이서울페스티벌(참여도)
한강유람선 > 서울세계불꽃축제 > 공연관람(만족도)

야경관람지역 남산, 서울타워

전통문화공연 -

현대문화공연 심야영화, 야간공연

야간쇼핑지역 동대문, 명동

놀거리 pub&bar-신촌 / 유흥업소-강남 / 클럽: 홍대지역

문제점 접근과 이동의 불편함, 정보부족, 서비스미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
접근성-이동성 강화

조사대상자의 84.6%가 야간관광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54.9%가 20대였고, 남성의 비율이 여

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행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74.1%가 개별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야

간관광시간대는 자정 이후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3시까지가 25.6%, 자정까지가

22.8%를 차지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자

정이후까지, 3-40대는 자정까지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야간관광시 이용한 교통수단으로

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이 끊긴 이후엔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야간관광에 적합하다

고 여겨지는 거리로는 30대를 제외한 남녀 모두 차량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며, 1-20대

는 도보가능 거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는 세계불꽃축제, 한강유람선탑승, 하

이서울페스티발 순으로 참여도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한강유람선탑승, 불꽃축제, 공연관람 순으

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은 놀이공원 야간개장(82%), 심야영화관람

(80%), 문화공연관람(78%), 야간쇼핑(43%), 야경관람(43%), 노래방(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80.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만족’ 이상의 수준은 35.3%로

나타나,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야경관람은 주로 서울타워와 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동대문과 명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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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놀거리(pub&bar, 유흥업소 등)는 신촌 및 강남지역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홍대지역의 클럽 역시 중요한 놀거리 명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

로 접근 및 이동의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서비스 미흡 및 정보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와 접근성 및 이동성 편의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제3절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외국인 관광객(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중국인 관광객은 야간문화관광을 위하여 야간쇼핑과 놀이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영어권 관광객은 야간쇼핑, 놀이공원 방문, 별미음식관광, 길거리음식 체험, ‘ pub&bar'방문, 유

흥업소 방문, 미용관광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에 참여하고 있다.

[표 4- 2]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실태

구분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영어권

여행형태 패키지 개별여행

시간대 오후10시 오후 11시 자정

숙박연계
투어거리

차량이동 30분 이내 차량이동 1시간 이내

교통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택시

야간관광
불참이유 시간부족, 돈부족 시간부족 정보부족 시간부족, 이동불편

시운영 프로그램
참여도

한강유람선

한강유람선,
시티투어,
삼청각,

하이서울페스티벌

한강유람선,
시티투어,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야경관람지역 서울타워 및 남산, 한강교량, 한강시민공원

전통문화공연 국립국악원, 한국의집, 정동극장

현대문화공연 난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야간쇼핑지역 동대문 명동 이태원

놀거리 신촌 홍대지역 명동, 도심
이태원

신사동,강남

문제점 의사소통, 정보부족, 매력물 부재, 접근 및 이동불편

프로그램 개발
방향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
접근성-이동성 강화

서북권 중심
저가관광

도심 중심
다양화

용산권 중심
다양화

주된 야간관광활동 지역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은 도심지역과 신촌·홍대 지역을 이용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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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역에서 야간관광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영어권 관광객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관광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야간

관광활동의 문제점으로 세 집단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중국인 관광

객은 비합리적인 가격을, 일본인 관광객은 서비스의 부족과 정보부족을, 영어권 관광객은 정보부

족과 매력물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내외 타도시들과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인 관광객의 88.1%와 영어권

관광객의 87.7%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장점으로 저렴한 가격과 안전함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서는 놀이공원, 야간쇼핑을 중점적으로 프

로그램화하고, 도심 및 신촌·홍대앞 등의 서북지역을 전략지역화 하며,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

의 개발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과

영어권 관광객을 위해서는 놀이공원, 야간쇼핑 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이나 별미음식을 경험하

는 식도락 여행, pub&bar, 유흥업소 이용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는 일본 관광객 대상으로는 도심권 및 명동 지역을, 영어권 관광객 대

상으로는 용산과 이태원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

의 질적 향상을, 영어권 관광객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보 제공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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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

제1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의 일과 후 야간시간대의 활발한 문화활동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야간문화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 5-1]과 같

은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게 네가지 즉, ‘경제성’ , ‘흥미성’ , ‘접근

성’ , ‘안정성’ 등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표 5- 1]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원칙

경제성

·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업계)

-> 단체관광객 타깃 관광중심형 프로그램 위주

· 비용부담이 적어야 한다(시민)

-> 개별관광객과 시민타깃 여가중심형 프로그램 위주

흥미성

· 재미와 매력이 있어야 한다

(1단계) 소재개발

(2단계) 컨셉(낭만·사랑/오락·유흥/휴양·보양)개발

(3단계) story부여

(4단계) 연계코스화

접근성
·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교통수단 + 홍보물 + 숙소근접성

안정성

·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 야간환경개선

· 지속적·체계적이어야 한다

->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시스템

첫째, ‘경제성’의 원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관광업계의 경우,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

및 안전부담을 많이 호소함으로 여행사 등 업계와 연계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주로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반면 시민들이나 개별관광객들에게는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중심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흥미성’의 원칙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어

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토록 야간문화관광 매력물들을 입체

적으로 연결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로, ‘소재(contents) 개발’이다. 기존 자원과 향후 자원화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소재를 개발한다. 2단계는 ‘컨셉(concept) 개발’이다. 야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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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광자원이 지닌 특성 즉, “낭만과 사랑”, “오락과 유흥”, “휴양과 보양” 등을 바탕으로 컨셉

을 다양하하여 자원들을 배치시킨다. 3단계는 ‘스토리(story) 개발’이다. 야간문화관광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여 부여한다.

마지막 4단계는 ‘연계코스(course) 개발’이다. 컨셉과 스토리에 따른 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양

한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도 서로 연계하여 관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발적이고 평면적인 관광자원들을 입체화

하여 매력적인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화함으로써 방문자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접근성’의 원칙은 관광의 효율성과 만족도의 증진을 위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

이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강의 경우 풍부

한 수력과 넓은 하폭, 역동적인 야경을 지니고 있어 대단히 매력적인 야간문화관광자원임에도 불

구하고 주요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전철역과도 거리가 멀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수단을 개설하거나 재배

치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야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라인의 체계화 등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는 또한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과 야간관광활동에의 심리적 편안함을 위하여 숙소에 근접한 야

간문화관광자원들을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의 원칙은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야간시간대의 이동과

활동은 시야확보가 주간시간대에 비해 용이치 않고, 불안감이 커짐으로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

록 야간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가로등과 같은 야간조명 설치나 보도 위에 발광물질로 된 사인

(si gn) 설치 등의 물리적인 환경 정비에서부터, 서울의 ‘안전성’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종합적인 노력까지를 포함한다. 아울러, 건전하고 안전한 야간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증제 및 포상제,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조항의 제정, 관광안내소의 연장운

영, 관광안내전화 및 야간관광 원스탑정보센터의 설치 등의 행정지원체계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

제2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

1.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 프로그램(Seoul Lightscape Tour)

서울의 야경투어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투어프로그램 즉, ‘야경특구 테마투어(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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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ghtscape Di stri ct Tour)’ , ‘야경건축물 투어(Li ght Up Seoul Tour)’ , ‘한강 조망 투어

(Beauti ful Han Ri ver Tour)’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투어 컨텐츠와 연계코

스 개발뿐만 아니라, 안내판과 보도 안내 표식 등 안내 및 홍보인프라 설치, 야간 전용 투어 교

통수단 개설, 엽서·모형물·패션·악세서리 등 야경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 등이 프

로그램 개발에 포함된다.

1) 야경특구 테마투어(Seoul Lig htscape D istrict Tour)

서울시내 야간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야간조명 설치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그림 5-1],

[표 5-2]에서 보듯, 도심권, 서부권, 용산권, 압구정권, 강남권, 동부권 등 총 6개의 야경특구를

선정하고, 특구별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다.

먼저, ‘도심권’은 명동과 종로, 동대문, 청계천, 혜화동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역사’를

테마로 하여, 문화재 야경을 중심으로, 도심의 문화시설물과 빌딩 스카이라운지 야경조망, 생활

문화 자원 등을 연계하는 역사적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1] 서울의 야경특구

‘서부권’은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선유도, 홍대·신촌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역동

성’을 테마로 하여, 월드컵 경기장 야경과 선유도 야경, 여의도 선착장 유람선 등을 중심으로,

여의도 빌딩 야경, 홍대·신촌 생활문화자원 등을 연계하는 역동적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

성할 수 있다.

‘용산권’은 서울타워와 용산, 이태원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이국성’을 테마로하여, 이

태원과 용산의 쇼핑 등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서울타워 및 남산도로 야경조망을 연계하는 이

국적 야경특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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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권’은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고품격’을 테마로 하여,

압구정·청담지역의 건축물 야경과 빌딩 스카이라운지를 중심으로, 한강시민공원과 생활문화 자

원 등을 연계하는 고품격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강남권’은 테헤란로, 강남역, 삼성동, 잠실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첨단’을 테마로 하

여, 테헤란로 주변 첨단지식산업 밸리 건축물 야경을 중심으로,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신천 생

활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고품격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동부권’은 구의동과 광나루, 천호, 화양동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옛나루’를 테마로 하여,

워커힐·광나루의 한강야경 조망을 중심으로, 구의동 테크노마트와 화양·천호지역의 생활문화자

원을 연계하는 옛나루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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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서울의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

야경특구 주요지역 주요 컨텐츠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
historical

lightscape district

명동
종로
청계천
동대문
혜화동

·야간 역사문화로 탐방
(종로, 세종로, 정동, 청계천, 혜화동
문화재야간조명)

·도심 지역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도심 빌딩 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명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명동·종로·대학로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서부권
역동적 야경특구
dynamic

lightscape district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선유도
홍대지역
신촌
여의도

·역동적인 2002월드컵 현장 탐방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야간조명)

·선유도 공원 한강조망
·여의도 선착장에서 양화지구 간 한강유람선
·여의도 주요기관 건물 야간조명
·여의도지역 빌딩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명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홍대앞, 신촌지역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용산권
이국적 야경특구

exotic
lightscape district

서울타워
용산
이태원

·높이 240m의 서울타워 야경조망
·남산도로를 이용한 야경조망
·용산·이태원 지역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용산·이태원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압구정권
고품격 야경특구
highliving

lightscape district

신사
압구정
청담

·포스트모던 건축물 야간조명
(압구정 지역 백화점 및 청담동 부티끄)

·인접 한강조망
(한강시민공원 압구정지구 및 잠원지구)

·압구정·신사지역 빌딩스카이라운지 야경조망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탐방
(압구정·청담·신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야간운동시설)

강남권
첨단적 야경특구
technocrat

lightscape district

강남역
테혜란로
삼성역
종합운동장
잠실

·첨단지식산업밸리 관련건물 야간조명
(강남역, 테혜란로, 삼성)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삼성동 무역센터·COEX, 테헤란로 공연장,
종합운동장·올림픽로 조형물, 테헤란로 인접
건물 조형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한강조망
·빌딩 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망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강남역, 삼성, 잠실, 신천 지역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동부권
옛나루 야경특구
oldferry moorings
lightscape district

구의동
광나루
천호
화양동

·가장 넓은 한강폭을 조망가능 지점
(워커힐 호텔 및 아차산지역, 천호지역)

·한강교량 조망
·한강시민공원 천호지구 한강조망
·테크노마트 및 기탄 빌딩 스카이라운지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탐방
(구의동, 광나루, 화양동, 천호 지역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이상의 각 야경특구들은 도보로 이동 가능하도록 숙박업소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

다. 또한 한강유람선의 세 노선(잠실-뚝섬/잠실-여의도/여의도-양화)을 포함하거나 주요 한강교

량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인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야간조명이 설치된

건축물이나 교량뿐만 아니라 먹거리 및 놀거리, 혹은 한강조망이 유리한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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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야간문화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의 경우, 특구 내

에서도 숙소를 중심으로 A코스(30분 소요), B코스(1시간 소요), C코스(2시간 소요) 등 시간대별

투어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인근의 생활문화자원(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과

영화관(C), 박물관(M), 소극장(T), 갤러리(G) 등의 문화예술자원을 코스와 연계시킬 수 있다([그

림 5-2 참조].

[그림 5-2] 서울 도심권 야경특구 투어 코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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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경 건축물 투어(Lig ht Up Seoul Tour)

서울시내에는 총 168개의 야간조명 건축물이 존재한다([그림 5-3]). 여기에는 문화재 26개소,

교량 13개소, 공공시설물 36개소, 민간건축물 93개소가 포함된다. 이들 건축물들의 야간조명은

차별적인 이미지 부여를 위한 컨셉과 매력을 지니도록 디자인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야경 대표건

축물들을 대상으로 해당 디자인 컨셉을 스토리화하여 야경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

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 ‘한강 교량 야

경투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림 5-3] 서울시의 야경조명건축물 분포도

(1)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프로그램

먼저, 문화재 및 역사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 때, 각 문화재별로 역사적 유래와 사건, 얽힌 이야기, 야경 컨셉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야간조명 문화재([표 5-4])를 역사적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하거

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순서화하여 투어코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 역사문화탐방로를 안

내하는 가이드북 제작과 전문가이드 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안내방송 헤드폰 등을 관광안내소에

서 대여하는 등의 홍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의 안전함과 원활함을 위하여

탐방로에 관광객의 눈에 잘 띨 수 있도록 발광물질의 사인(si gh)이나 표식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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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야경 조성 문화재 현황

지역 명칭 위치 지역 명칭 위치

종로구

숭례문 남대문1가

중구

대한문 중구 정동

흥인지문 창신동 서울역사 중구 봉래동 2가 122

돈화문 와룡동 2-71 광희문 중구 광희동

보신각 관철동 45 남산 봉수대 중구 에장동

동십자각 사간동 126 남산 팔각정 중구 예장동

혜화문 혜화동 교차로 부근 남산골 한옥마을 중구 회현동

칭경비각 교보빌딩 옆 덕수궁 정문 중구 서소문동

대한의원 연건동 덕수궁 중화문 중구 서소문동

홍지문 홍지동 덕수궁 중화전 중구 서소문동

경복궁 돌담길 사간동 126 원구단 중구 소공동 87-0

경복궁 경회루 청운동
마포구 잠두봉 유적 마포구 양화동

경복궁 근정전 청운동

경복궁 흥례문 청운동
서대문구 독립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광화문 경복궁내

(2) 야경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프로그램

또 다른 야경 건축물 투어코스로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조명부문을 수상한 건축물을 탐방하

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수상작들 중 접근이 용이한 약 25개 내외의 건축물([표 5-4])을 중심

으로 야경 투어코스화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토록 하거나

이들 건축물을 돌아보는 교통수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투어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재용도, 과거의 용도 및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컨셉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사랑상 야간

경관조명부문 후보 신청 서류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나 컨셉을 명시하도록 하여 제출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어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코스의 수상작 별로 수상작임을 안내

하는 안내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도보 경로 상의 표식뿐만 아니라, 자가 운전으로 접근하고자하

는 관광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역시 차별적인 이미지나 상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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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서울사랑시민상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지역 수상작 위치

중구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22

숭례문 남대문로 1가

서울시청 을지로 1가

월드컵 홍보관 상징 조형물 태평로 1가 68-1

종로구

종로타워 종로2가 6

동아미디어 센터 서린동 159-1

동십자각 사간동 129

서울대학교병원(구 대한의원 본관) 연건동 28-12

마포구

가양대교 상암동∼강서구 가양동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성산동 515

월드컵경기장역 썬큰광장 월드컵 경기장역 외부광장

광진구 올림픽 대교 광진구 구의동∼송파구 풍납동

강남구

코스모타워 대치동 1002

포스코 경영정보센터 대치동 89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동 515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역삼동 838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동 423

루이비통 청담동 매장 청담동

스타타워 공개공지 역삼1동 737

서초구 서초IC 녹지대 분수광장 서초동

송파구 가락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가락동

영등포구

알리안츠 여의도 사옥 여의도동 45-12

한국방송공사 여의도동 18

선유도 양화동 95

강서구 방화대교 방화동∼경기도 고양시

기타
강변북로

지하철 6, 7호선 캐노피 내방역, 청담역, 효창공원역 등

(3) 한강 교량 야경 투어 프로그램

현재 야경이 조성되어 있는 한강 교량은 총 13개다. 밤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도(照度)

를 낮춘 서강대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량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새벽 3시까

지 야경 조명을 실시하고 있고, 교량의 물리적 조형물 디자인과 야간조명 컨셉이 차별화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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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 야경 조명 설치 한강 교량 현황

교량 구간 교량 구간

청담대교 광진구 자양동 - 강남구 청담동 반포대교 용산구 서빙고동 - 서초구 서초동

올림픽대교 광진구 구의동 - 송파구 풍납동 한강대교 용산구 한강로 - 동작구 노량진본동

가양대교 마포구 상암동 - 강서구 가양동 잠실대교 광진구 자양동 - 송파구 잠실동

원효대교 용산구 원효로 -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화대교 마포구 합정동 - 영등포구 당산동

성산대교 마포구 망원동 - 영등포구 양평동 당산철교 마포구 합정동 - 영등포구 당산동

동호대교 성동구 옥수동 -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교 광진구 광장동 - 강동구 천호동

동작대교 용산구 이촌동 - 서초구 반포동

그러나 조명 컨셉에 대한 시민들의 의미해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야경에 얽힌 ‘스토리’가 개

발되지 않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교량에 대한 디자인 컨셉과 이미지에 따

른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여 연계코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 교량은 강변북

로, 올림픽도로, 한강유람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적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무엇

보다 한강 교량의 야간조명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선, 도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지하철역에서부터 도보로 접근가능한 교량을 발굴하고 접근

경로에는 발광물질 등의 안내표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N라인(ni ght l i ne bus) 혹은 L라인(l i ght l i ne bus) 등의 투어버스 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를 야경 전문가이드로 활용하거나, 투어버스 이용객을 위한 전문가이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강교량에 대한 안내지 등의 홍보책자 및 교량 야경엽서 등의 기념품도 투어버스

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3) 한강조망투어(BeautifulHan River Tour/ Han River Pleasure Boat Tour)

매력적인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하여 시민과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한강유람선을 이용하

거나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 인접 공공운영 시설들

이 적어 한강 야경 감상을 어렵게 하고 어렵다. 따라서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

는 한강변의 개인 운영 카페나 건물 스카이라운지 등의 조망 지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투어코스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유람선도 다양한 스토리와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강조망 투어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 한강 야경 조망 카페 투어

서울에서 야간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망지점은 총 25개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한강을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들로는 한강 및

서울 전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타워’를 비롯, 한강 북쪽 지역에 10개소, 한강 남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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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4개소가 있다. 이외 10개 조망지점들은 도심지역에서 높은 위치로 인해 한강이 조망되는 지

점들이다. 이러한 조망지점들은 레스토랑이거나 카페로서 방문시 먹거리 및 놀거리를 함께 경험

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특히 한강을 면하고 있는 주요호텔들에는 식당이나 pub&bar 및 아이스

링크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야경전망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거리들이 있다.

따라서 위의 지점들을 방문하기 용이하도록 교통편과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를 소개하는 등

해당 지점들의 매력을 상세히 안내한 홍보물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자리를 꾸미거나 당 업소 및

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업소 및 시설의 특성을 활

용한 스토리를 부여하고 포토 포인트(photo poi nt), 프로포즈 포인트(propose poi nt),등의 다양

한 관광매력물로 개발하여야한다.

(2) 한강 유람선 투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한강 유람선 코스를 중심으로, 조망 가능한 야경에 대한 스토리

를 구상하고, 다양한 선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강유람선에서 조망가능한

교량에 대한 스토리나 기타 건축물 및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를 해당 노선별로 구성해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선착장에서 양화·난지지구를 운항하는 유람선의 경우 ‘서강대교의 낮

은 조도와 철새 도래지로서의 밤섬 생태계’ , ‘밤섬에 대한 유래’ , ‘절두산 성지의 역사적 배경

과 사건들’ , ‘국회의사당과 한국의 민주주의’ , ‘ 63빌딩과 한국의 현대건축’ , ‘선유도와 아름다운

선유교’ , ‘난지 및 양화의 지명 유래’ , ‘난지공원의 역사와 매력’ , ‘성산대교 및 양화대교의 이

야기들’ 과 같은 다양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선내 음성안내 및 영상안내가 가능하

며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물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월드컵 분수를 조명

과 함께 보여주거나 수면 스크린을 이용한 레이져쇼 등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 야경 관련 해외사례

(1) 홍콩

홍콩은 도시 내 고층건물들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과 동시에 해안지역에서 조망가능한 야경

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의 남산과 같은 빅토리아 피크에서 홍콩 전체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일한 고도에서도 홍콩의 전체적인 야경을 조망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빅토리아 항에서 실시되는 멀티미디어쇼나 레이져쇼를 야경자원화하

고, 센트럴지역의 건물벽면에 빛과 조명을 이용한 야경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

콩의 영화 및 영화배우들과 관련된 명소인 스타스트리트(star street)를 개발하여 조명을 설치하

고 보도 표면을 장식하는 등 야경프로그램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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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코하마

요코하마는 시 주관으로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적

건조물이나 조명실험 실적이 있고, 연출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한 시설물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였다. 야경개선사업의 명칭은 ‘ Li ght up 요

코하마’이며 관광수입 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파리

파리는 야간경관지구화 사업, 야간조명을 이용한 축제의 개발 등의 야간경관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파리는 ‘빛의 도시(Vi l l e Lumi er)'라는 모토와 도시미관의 향상, 생활의 시공간 확

대, 안전보장 등을 목표로 야간경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야간경관 지구화사업은 중심축(루브르

박물관∼샹제리제∼개선문∼라데팡스), 동부축(세느강 양안지역), 북동부축(라빌레트 구역) 등

세 개의 야간경관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경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세느강 다리 조명을 설치, 야간조명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4) 리용

리용은 전체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야

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도로들을 중심으로 망상조직을 강조하며 야간 이동시의 코스의

식별을 증진시키고, 리용시로 접근하는 길을 따라 빛의 스펙타클을 창출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된 건축물과 사적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잘 드러내도록 설계하였다. 도시

중심축을 이루는 대로와 광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가로설치물의 통일성을 위해서 설계경기대회를

조직하여 시가지 전체에 통일된 이미지를 부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하는 기구로 리용시

의 공공조명국이 설치되어 야간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인공적인 빛의 기교(2001)’나 ‘빛의 물결(2002)’ 등 다양한 테마의 ‘빛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야간경관프로그램은 크게 싱가포르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의 야경조망, 스카이라운

지에서의 도시전체의 야경 조망, 멀라이언 타워에서의 아경조망, 건축물 야간조명 설치 및 조명

축제(Li ght Up) 등으로 나뉜다. 싱가포르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은 리버보트를 타고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선적 형태의 야경지구다. 전통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리버보트에서는 건축물과 조명 디자

인에 대한 안내방송이 제공되어 유기적인 스토리가 있는 야경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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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탬포드 스위소텔 빌딩의 69층과 70층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전체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센토사섬 내의 38m멀라이언 타워를 이용하면 싱가포르의 산업시설 야경도 조망 가능하다. 더불

어 도시 내 상업지역이나 주요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 특수한 조명을 설치하는 라이

트업(Li ght Up)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6) 시사점

야경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를 개발을 통해 유기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

한 과정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소 간 이동도 유리하

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강을 이용한 야경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도를 높이

며, 한강유람선을 개선하거나 유람선 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강 및 청계천의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변 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쇼나 불꽃축제 등이 다양한 야경프로그램

으로 제공될 수 있다. 야간경관 조명 명소의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도심 및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결하여 프로그램화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

러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요코하마), 공공조명국(리용) 등에서 보듯, 야경관광을 전담하는 부

서를 만들고 야경관광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2. 축제 가득한 밤, 즐거운 서울의 밤(Seoul Night Festivals)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축제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참여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5월로 정례화된 하이서울페스티발의 경우, 2004년에 백야축

제가 진행되어 많은 외국인과 서울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야간축제들을 개발,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서울 야간축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세가지 즉, ‘하

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발(Hi Seoul Ni ght Festi val )’ ,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발(Cheonggyecheon

Ni ght Festi val )’ , ‘시청 Pi Gi 조명 페스티벌(Ci ty Hal l Pi Gi Li ght Festi val )’ 등을 들 수 있

다.

1)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발(Hi SeoulNig ht Festival)

하이서울페스티발의 백야축제 프로그램에서 일부 시도 되었듯이,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발은

서울의 지역별 특성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서울광장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메인행사 외에도 서울시내 명소 및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

점별 행사들이 개최되어야한다. 서울광장의 메인행사(Hi Dynami c Seoul )에서는 대규모 공연과 레

이져쇼가 진행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거점별 문화행사들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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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거리축제들이 제공되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명동 및 도심지역의 문

화특성을 반영한 ‘ Seoul Heart Ni ght’ , 동대문 지역의 쇼핑·패션·한류문화를 컨셉으로한

‘ Fashi onabl e Seoul Ni ght’ , 인사동 및 종로지역의 전통문화를 컨셉으로 한 ‘ Hi stori cal Seoul

Ni ght’ , 홍대·신촌 지역의 클럽문화를 활용한 ‘ Fantasti c Seoul Sound Ni ght’ 등을 제안할 수

있다([표 5-6]).

[표 5- 6]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발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해당지역 해당 컨텐츠

메인
행사

Hi
Dynamic
Seoul

서울광장
·대규모 공연
(퓨전타악퍼포먼스 및 유명연예인 공연)
·환상의 레이져쇼

거점
별
행사

Seoul Heart
Night

명동 및
도심지역

·다양한 서울의 길거리음식 체험
·다양한 서울의 살거리 체험
·도심 지역의 주요건물 야경 감상

Fashionable Seoul
Night

동대문 지역

·서울의 의류 살거리 체험
·한국스타체험(실제크기의 스타사진전, 포토존
설치, 닮은꼴 찾기)
·creative fashion leader 경연
·코스튬 전시회

Historical
Seoul Night

인사동 및
종로 지역

·전통민속놀이 체험
·전통 먹거리 및 살거리 체험
·역사적인 건물 및 지점 탐방
·전통문화공연
·야사(夜事) 관련 인형극 및 극공연

Fantastic
Seoul Sound
Night

홍대 및
신촌지역

·B-boy battle/ Dj 거리 공연
·클럽투어
·그래피티 체험
·클러빙 관련 벼룩시장 설치

2)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발(Cheong g yecheon Nig ht Festival)

청계천 복원 후 서울의 도심지역에는 접근이 용이한 수변공간이 마련된다. 청계천은 수변공간

이라는 매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기능 및 관련 스토리가 풍부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의 현대사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도심부의 대표적인 야간문화축제로

서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을 개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 건설될 22개의 청계천의 다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스토리’를 구성하여 축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옛 광교와 수표교를 중심으로 한 ‘다리밟기’ 행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청계천 답교놀이 축제’나 보름달을 활용한 ‘청계천 만월축제’ , ‘전통등 축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청계천 답교놀이와 전통등 축제는 정월대보름이나 사월초파일 등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계천 야간축제로 개발가능하다.

‘청계천 만월축제’의 경우는, 보름달이 지닌 ‘채워짐’과 ‘가장 밝음’의 의미를 살려, 개인적

소망을 기원하고 나누는 행사로서 매달 보름달이 뜰 때 마다 개최해 일상적인 청계천 야간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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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다. 보름달에 대한 민속놀이나 고전 의식들을 체험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영상이나

빛을 이용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들을 제공하는 등 월별로 다양한 야간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도보다리를 이용하여 각각 ‘유희의 장’ , ‘인연의 장’ , ‘난장의 장’ , ‘신

명의 장’ , ‘보따리의 장’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유희의 장’은 보름달이 뜰 때 행해지던 다양한 고전놀이들을 재현하여 직접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쥐불놀이나 돈치기 및 딱지치기 등의 간단하면서 모두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구성된다.

‘인연의 장’은 보름달에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나 현재의 만남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하는

연인들의 염원을 풀어내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재들을 통하여 ‘인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다. 예를 들어 다리 상하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제공받은 부채, 뱃지 혹은 손목띠나 팔지

등이 서로 같은 사람을 커플로 맺어준다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나 수면스크린

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여 자연스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베스트

커플 선정이나 사진전 등의 이벤트를 결합시킬 수 있다.

‘난장의 장’은 천정이 있는 다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연을 신청받아 진행하며 매달 우승자들

을 정월 대보름 혹은 적당한 시기의 보름날에 결승을 치르도록 하여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또한 천정을 이용하여 관련 영상물이나 참가자들의 독창적인 영상물을 상영할 수도 있다.

‘신명의 장’은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서, 난장의 장에서 우승한 참가자들이

정식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기여 참여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

망을 적어 달거나 직접 적어 넣을 풍선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금화한다. 이렇게 제공된 풍선

들을 날리면서 소망을 기원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봉사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보따리의 장’에서는 먹거리, 살거리 등을 벼룩시장 형식으로 제공하여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한다.

3) 시청 PiGi 조명 페스티벌(City Hall PiGi Lig ht Festival)

시청 Pi Gi쇼는 2004년 하이서울 페스티발에서 축제기간동안 시청사를 배경으로 진행된 프로그

램이다. 시청광장에 설치된 광원에서 시청사를 스크린화하여 역동적인 레이저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청이 지니는 무겁고 엄숙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백야축

제에서 보여진 서울의 역사와 현재를 이미지화한 역동적인 Pi Gi 영상은 매우 매력적인 볼거리였

다. 따라서 시청사를 배경으로 하는 Pi Gi 영상쇼를 상설화하여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례화

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간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간에

Pi Gi 영상쇼를 개최한다면, 이미 시청의 매력물이 된 서울광장 및 조명분수와 더불어 서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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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반

영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을 상징화하여 제공한다면, 서울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에게

는 서울에 대한 소개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을 관광한 방문자들에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의 대표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들을

공모하여 Pi Gi 영상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고정적인 시설을 서울광장에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4) 야간축제 관련 해외 사례

(1) 홍콩

홍콩의 대표적인 야간축제로서 ‘국제구정나이트퍼레이드’ ,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 ght)’ , ‘홍콩 웰컴 유’ 등이 있다. 국제구정나이트퍼레이드는 홍콩의 명물인 야경을 활성화하

고 전통적인 문화행사인 구정을 연계한 야간문화축제다. 화려하고 다양한 조명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 관련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새롭게 기획된 관광이

벤트로, 빅토리아 항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약 20분간 홍콩섬에 위치한 10개 빌딩의 옥상에서

개최되는 멀티미디어 쇼다. ‘홍콩 웰컴 유’는 야간레이저 쇼다. 또한 센트럴 지역에서 빛과 조

명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물벽면을 장식하고, 조명빌딩과 거대한 용, 다양한 꽃무늬, 발사되는 로

켓의 역동적인 모습 등을 연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2) 타이페이

타이페이에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거대한 테마 등불축제가 있다. 반쳐오 기차역

광장을 중심으로 그해 십이지신의 형상을 본뜬 거대한 등불축제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등불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핑시 천등제나 까오숑 등불축제 등이 야간문화축제 프로

그램으로 실시된다.

(3) 필리델피아

필리델피아시는 박물관 외벽에 시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를 멀티미디어 쇼로 상영한다. ' Li ght

of Li berty' 쇼는 개인에게 대여되는 헤드폰을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영상물을 관람하는

문화행사로서 매일 진행된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정기적인 야간문화행사로 ‘富의 분수 쇼’와 ‘센토사섬의 음악분수쇼’ 및 ‘매지컬

센토사(magi cal sentosa)’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등 대규모 야간문화행사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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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부의 분수 쇼'는 상업지구와 연계된 선텍시티 몰에 입지한 부의 분수에서 매일 오

후 8시에 진행되는 분수 쇼로 큰 규모의 조명분수를 관람할 수 있다. 센토사섬의 음악분수 역시

역동적인 분수와 화려한 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오후 7시와 9시에 실시되는 매

지컬 센토사 라는 레이져 쇼와 분수쇼가 접합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는 싱가포르 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에서 화려하게 개최되며 그 규모도 웅장하여 낭만적인 야경과

더불어 중요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7) 시사점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문화축제가 필요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

티발, 드럼페스티발, 공연예술제 및 미디어시티서울 등의 축제들에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증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Pi Gi 쇼나 조명 분수쇼, 레이저쇼 등 매일 관람가능한 도심 명소

spotl i ght 축제를 제공, 주간관광과 연계된 정례 관광코스화한다.

3. 재미있는 야간문화 투어(Funny Nig htlife Tour)

문화예술 분야의 야간투어 및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 야간생활문화 투어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야 영화투어(Ni ght Ci nema Tour)’ , ‘심야 식도락 투어(Ni ght Food

Tasti ng Tour)’ , ‘심야 음악투어(Ni ght Musi c & Dri nk Tour)’ 등을 들 수 있다.

1) 심야영화투어(Nig ht Cinem a Tour)

서울에는 총 12개의 심야영화관이 있으며 6개의 자동차극장이 있다([표 5-7]). 이들은 접근이

편리하고 여러개의 상영관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 여가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 64 -



[표 5-7> 서울의 심야영화 상영시설

분류 시설명

자동자극장

잠실자동차극장

클럽 이오이4

칼마21

살곶이자동차극장

씨네드림

도봉자동차극장

심야영화관

MMC(동대문프레야타운 내 24시간 상영/ 10개 상영관)

강변 CGV11(11개 상영관)

CGV 명동

CGV 목동

CGV 상암

CGV 구로

CGV 공항

MEGABOX (17개 상영관, 입체영화관 1개 포함)

센트럴6 시네마(6개 상영관)

스타식스 정동(6개 상영관)

브로드웨이시네마

랜드시네마8

이 외에 야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서울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영화

제, 서울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페스티벌 공간이 있으며, 특정 기간동안 진행되는 천호동 공

원 돗자리 영화제나 월드컵 공원 환경영화제, 서울역사박물관 영화상영 프로그램 등은 무료로 관

람할 수 있다. 이러한 심야영화관, 자동차극장, 영화페스티벌 공간 등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제 수상작이나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영화 등 특정 테마영화들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영화관 및 영화제 조직위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영화에 대

한 설명과 핵심 장면들을 스크랩화한 자료집을 제공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또한 ‘심야영화

버스’ , ‘심야영화열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소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크린과

프로젝션이 설치된 특수영화버스가 관광객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영화상

영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혹은 KTX와 연계하여, 심야영화상영열차를 운행하여 열차 내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산영화제 등 지방의 영화제 개최 기간동안 열차를 이용하여 지방을 오가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심야영화열차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한강이나 청계천 교량을 활용한 물

영상(waterscreen)을 개발하여, 심야영화 관람의 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심야영화투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다.

2) 심야 식도락 투어(Nig ht Food Tasting Tour)

길거리음식, 한식, 세계음식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먹거리들은 대표적인 곳만도 약 600여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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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시민들에게 명소로 인식되는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야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도심지역에는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유명 음식점들이 있고, 최근엔 ‘하이서울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이라는 명소 지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을 소개하고 방문하는 경험을 제공하거

나 음식재료나 요리법(reci pe)자료 등을 컨텐츠로 하여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유

형의 음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식골목 문화투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교동 낙지골목, 신당동 떡볶이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종로 피맛골, 청

진동 해장국 골목 등을 들 수 있다. 각 먹거리 골목의 형성 유래와 취급하는 음식의 특성 및 차

별화된 요리방법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음식점 및 먹거리 골목에

대한 안내책자나 발행물 등에서 유명한 음식점들의 이름, 장소, 위치 및 찾아가는 방법과 재료,

가격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투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음식과 전통문화공연

등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의 집이나 삼청각 등의 음식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또다른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으로 길거리음식 체험을 들 수 있다. 서울에는 떡볶이를 비롯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존재하며, 이들 길거리 음식들도 ‘원조’ , ‘제일 잘 팔리는 집’ , ‘가장 많

이 소개된 집’ 등의 이야기 꺼리들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이러한 길거리 음식들을 체험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길거리 음식들을 메뉴별로 혹은 지역

별로 특성화하여 투어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종로지역의 떡볶이, 인사동지역의 호떡 등 전통먹거

리, 동대문 포장마차 거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음식들도 국가별, 혹은 재료별,

지역별로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각 국가 및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이 그대로 제공되는

음식점이나 한식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음식문화가 결합된 퓨전음식이 제공되는 곳도 있다.

위와 같이 야간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정부 및 관련 전문단체가 인

정하고 관리하는 인증제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먹거리 안내책자(Tasti ng Touri sm

Gui de Book)가 있어야 한다. 숙소와 관광지 음식점을 연계하는 다양한 투어코스도 개발되어야 한

다. 아울러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나친 호객 행위 및 서비스 미흡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3) 심야 음악 투어(Nig ht Music and D rink Tourism / 深夜飮樂己行)

어느 여행지나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술을 마시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낮 동안의 여행피로를

풀거나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서울에도 이러한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놀거리

혹은 즐길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의 놀거리가 부족하다고 여긴다. 특히

유럽 및 미주권의 관광객들은 pub이나 bar를 방문하는 야간문화관광에 매우 익숙하며, 개별 관광

목적지에서 방문한 pub이나 bar 자체를 중요한 관광경험으로 여기는 등 놀거리에 대한 수요가 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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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는 음악을 즐기면서 간단하게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악카페, pub & bar,

클럽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일상적인 라이브공연이 이루어지거나, 수천장의 LP를 보유하고

있어 옛 향수를 느끼며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LP카페, 째즈, 록, 테크노 등 특정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 공연으로 들을 수 있는 클럽 등 이른바 musi c & dri nk touri sm에 해당하는 명소들

이 총 90개 존재한다([그림 5-4]).

[그림 5- 4] 서울의 Music & Drink명소 분포도

이러한 음악명소들을 음악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투어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의 포크음악을 즐길 수 있는 ‘포크음악 투어(Seoul Fol k Musi c Spot Tour)’ . ‘클래식 카페 투어

(Seoul Cl assi c Musi c Spot Tour)’ , 전통찻집 등 한국의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음악

투어(Seoul Tradi ti onal Musi c Spot Tour)’ 라틴음악 관련 클럽을 투어하는 ‘라틴음악 투어

(Seoul Lati n Musi c Spot Tour)’ , 테크노음악 관련 클럽을 투어하는 ‘일렉트로닉음악 투어(Seoul

El ectroni c Musi c Spot Tour)’ , 재즈나 록 등 라이브공연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라이브음악 투어

(Seoul Li ve Musi c Spot Tou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어에서는 DJ나 아티스트, 밴드 등의

작품을 담은 음반 등을 비치해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또한 수천장 이상의 LP를 보유하고 신청곡

을 틀어주는 LP카페나 6·70년대 ‘다방’을 연상시키는 오래된 카페, 오랫동안의 낙서나 메모들이

있거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영화포스터 및 엽서, 우표 등을 수집해놓은 테마카페들과 같은

‘복고성’을 테마로 가지고 있는 음악공간들을 활용한 ‘복고풍 음악공간 투어(Korean Legendary

Musi c Spot Tour)’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놀거리 음악 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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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개별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취급하는 음악장

르, 수용규모, 입장료 및 가격, 위치 및 교통수단, 외관, 내부장식 등의 물리적인 정보 뿐만 아

니라 유래 및 역사, 마실거리 종류, 특정 프로그램, 음악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 등 무형의

컨텐츠 정보도 상세히 수집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Seoul Musi c & Dri nk Touri sm

이나 Seoul Musi c Af ter Dark 등의 명칭으로 된 가이드북 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소

장가치가 있도록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악명소들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주의 명소

(Thi s Week' s Best Ni ght Musi c Spot i n Seoul )' 및 ‘이달의 명소(Thi s Month' s Best Ni ght

Musi c Spot i n Seoul )’를 소개하는 주간 혹은 월간 형태의 발행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내·홍보 인프라의 개발 이외에도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의 음악공간들은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는 불법시설

인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있는 클럽이나 명소들을 합법화하고 인

증제등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야간문화 투어 관련 해외 사례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 Ci ty for Art'를 들 수 있다. 도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시설이나 설치물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책자를 이용한 자율적인 보도투

어가 가능하다.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음식문화축제와 유명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그

램이 있으며 선상 레스토랑에서 싱가포르 고유의 음식을 풀코스로 제공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

한 사테이 등 길거리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food street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위생적

인 관리 등도 이루어진다.

즐길거리로는 클럽밀집지역인 모하메드 술탄로드지역의 클럽투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 Bus Pub’를 이용하여 클럽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버스내에서 마실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 강 주변의 보트키나 클락키 지역에서 다양한 pub이나 bar를 이용하는 놀거

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정보지를 통하여 홍보되며 인증제도나 수상제도

등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된다.

(2) 시사점

유형별, 테마별 혹은 지역별로 상세한 야간문화 자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

발된 프로그램이나 해당 자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및 안내물을

발행하고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68 -



4.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들

1) 정보·홍보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1) 야간관광안내소(NTIC)의 운영 및 관광종합안내소의 연장운영

현재 서울에는 13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명소들에 배치되

어 있으나, 강남권에는 삼성도심공항터미널 관광안내소 및 잠실종합관광안내소를 제외하고는 안

내소가 거의 없으며, 위치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내판이 잘 안보여 이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안내소가 오후 6시에 운영 종료하며 시청 및 동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만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야간에 관광안내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자료들에도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나 자료들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

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야간문화관광 불참 이유나 문제점으로 정보 및 홍보부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안내를 위한 ‘야간관광안내소(Ni ght Tour Informati on Center)’를 설치하

거나 최소한 금·토일만이라도 관광종합안내소의 연장운영이 필요하다. NTIC는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하는 전용시설로서 야간문화관광종합안내책자 및 발행물, 야간문화관

광투어프로그램 팜플릿, 야간문화관광상품 판매, 위치·접근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

다. 더불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야간관광안내소전

용 표식을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중 한두 곳에 NTIC를 설치하고, 지역별

로 관광종합안내소를 연장운영하여 유기적인 정보·홍보인프라를 구축한다.

(2)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 제작

우선, 테마별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Seoul Li ghtscape Tour’

혹은 ‘ Seoul Li ght Touri sm’이라는 제목의 야경 가이드북에는 서울의 야경조명 건축물이나 야경

조망투어코스, 야경특구, 야경관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Seoul Ni ght

Festi val ’이라는 제목의 야간축제 가이드북에는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이나 청계천 나이트페

스티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정보가 제공된다. ‘ Seoul Ni ghtl i fe Tour’ , ‘ Funny

Ni ghtl i fe Tour’ 혹은 ‘ Seoul Ni ght Cul ture & Art’ , ‘ Seoul Sound Touri sm’ , ‘ Seoul Musi c &

Dri nk Touri sm’ , ‘ Seoul Tasti ng Touri sm’ 등의 제목의 야간문화 가이드북에는 야간영화투어, 야

간전시투어, 야간음악투어, 야간음식투어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및 일상문화공간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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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지역별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 Seoul Speci al Li ghtscape

Di stri ct’라는 이름의 권역별 야경특구 가이드북에는 6개의 서울야경특구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

공되고, ‘ Seoul Ni ght Hot Spot Area’라는 이름의 야간문화관광특구 가이드북에는 7개 권역별 전

략지역의 정보가 제공된다.

셋째로, 종합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 Seoul After Dark Seri es’ , ‘ Ni ght

Seoul ’ , ‘ Feel i ng Seoul Ni ght’ , ‘서울야간문화관광 베스트 100선’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종합가이드북에는 테마별, 지역별 자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소개된다([표 5-8] 참조). 예

를 들어 해당 명소 및 업소의 이름, 위치정보, 접근경로, 전화번호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외

관, 내부장식, 주변관광지 정보와 영업시간, 입장료, 가격, 특정 프로그램, 입장시의 복장, 관련

살거리, 인증 및 수상정보, 사진 정보 등이 함께 수록된다. 아울러 관광안내소나 안내전화, 응급

전화, 숙박 및 교통 정보 등도 함께 수록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갱신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야간문화관광 자료수집을 전담하는 시민기자나 프리랜서 기자제도 도입, 시민들이

자원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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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8] 야간문화관광 종합가이드북 구성(예)

구분 해당항목명 해당컨텐츠

테마별
시리즈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
(Seoul History Night)

·서울의 야사(夜事)들
·서울의 문화재 및 전통적인 건물의 야경
·심야전통문화공연

서울의 문화예술
(Seoul Night Culture and Art)

·심야영화관람
·문화시설물 야간개방과 전시 관람

서울의 생활문화
(Seoul Nightlife)

·심야식도락(먹거리)
·심야음악(飮樂)기행(Music&Beverage)
·심야쉴거리들(찜질방, 스파, 피부미용)
·심야쇼핑(살거리)

스토리가 있는 서울의 야경투어
(Seoul Lightscape)

·서울의 야경특구
·서울의 야간조명 건축물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조명부문수상작
·한강조망투어코스
·야경택시/ N라인버스, L라인버스

축제 가득한밤, 즐거운 서울의 밤
(Seoul Night Festival)

·하이서울 나이트페스티발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발
·시청 PiGi 쇼

지역별
시리즈

도심권Ⅰ (명동·종로)

·서울의 도심
·역사적인 도시 서울
·다양한 즐길거리들
·서울의 도심 야경을 즐기자

도심권Ⅱ (동대문·대학로)

·역사적인 도시 서울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다양한 즐길거리들
·서울의 도심 야경을 즐기자(낙산공원 등)

용산권(남산·용산·이태원)

·서울 속의 세계
·다양한 세계음식즐기기
·다양한 즐길거리들
·남산에서 서울의 전체 야경을!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

서부권(신촌·홍대·월드컵공원)

·젊음의 거리 Ⅰ
·다양한 즐길거리들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
·크리에이티브 리더를 만나자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강남권Ⅰ (압구정·청담·신사)

·패션과 명품의 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들
·고품격 서울의 밤!
·한강 위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강남권Ⅱ (강남역·삼성·잠실)

·젊음의 거리 Ⅱ
·다양한 즐길거리들
·서울의 테크노크라트, 지식산업의 중심지
·복합적인 문화공간, 코엑스몰
·88올림픽을 느낀다!
·다양한 즐길거리들

동부권(구의·광진·천호)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
·다양한 즐길거리들
·old ferry Moorings

(3) 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 전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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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 전화를 이용해 즉각적인 안내를 받도록 해야한다. 시간적인 제한이나 이

동의 제한 없이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단히 효과적인 정보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어가 능통한 안내원들이 쉽게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

도록 인력 지원과 정보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전화가 없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쉽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및 책자에 표시하도록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시스템화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관광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통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개 라인의 버스노선과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서울시티투어버스 및 한강유람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연장운행과 버스

운행시간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심야관광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 또한 서울시티투어

버스의 야간노선 마저 운행 정지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야간문화관광을 위한 이동과 접근

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야관광시 택시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접

근의 어려움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야경투어택시, N버스 및 L버스, 서울시

티투어버스 야간코스 운행 등 야간교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야경투어택시’는 일정한 훈련을 제공받은 택시운전기사를 야경 혹은 야간관광 전문가이드화

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야경투어택시로 지정받은 차량 외관에 눈에 잘 띄는

표식을 주어 이용도를 높이며 차량 내부나 운전기사의 복장을 활용한 시각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

능할 것이다. 차량 안에 안내방송을 제공하거나 관련 안내물 등을 비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 N버스 및 L버스’는 야간관광명소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코스를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야

경코스를 전담하는 L버스(Li ght Bus)와 7개의 야간관광특구 및 야간관광전략지역을 순환하는 N버

스(Ni ght Bus)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야경별, 권역별로 여러개의 노선 개설이 가능하며,

전문가이드의 안내를 제공받거나 안내물, 관광기념품 등을 비치하여 일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

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버스 역시 외관이나 내부에 야간관광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표식

등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자체가 관광매력물이 되도록 한다.

또한 KTX 레저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야경열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울의 야경명소

및 야간관광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야간노선 운행도 필요하다. 열차를 타고 서울야

경에 대한 개괄적인 인지를 한 후, 서울 시내의 각 명소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다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야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행정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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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들과 홍보 및 교통인프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지원

인프라 역시 구축되어야한다. 야간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나 인증제, 평가제 및

수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제도적인 행정지원과 야간문화관광원스톱정보센터나 야간문화관광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주요 야간관광명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추천을 받아 야간관광명소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야간관광명소

및 업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추천을 받아 ‘베스트 야간관광명소’ 등의 인증이나 일정한

수상금액 혹은 혜택을 부여하는 수상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야간문화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만족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야간문화관광 원스톱 정보센터’는 서울홍보관내의 비즈니스 원스톱정보센터 기능을 하는

‘ BIZ 119’처럼, ‘ NT 119 (Ni ght Tour 119센터)’의 이름으로 서울홍보관내에서 운영가능하다. NT

119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관광정보 제공,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전화(1330), 유용한 전화(통신,

여권, 은행 등), 숙박, 교통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야

간문화관광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담당자를 두어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

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해외 사례

(1) 홍콩의 교통인프라 프로그램

홍콩은 ‘피크트램’과 ‘갤럭시 나이트트램’ 투어 등 교통수단을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

다. ‘피크트램’은 홍콩에서 야경으로 가장 유명한 빅토리아 피크를 오르는 교통수단으로서 가파

른 산을 깎아 만든 고급고층아파트와 주변 전망, 빅토리아항과 구룡섬 등을 보면서 홍콩의 독특

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교통인프라이다. ‘갤럭시 나이트트램’은 1904년부터 홍콩 섬의 서쪽에

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으로 설치된, 천정이 열린 트램을 이용하여 센트럴, 완

차이, 메가 코즈웨이 베이 등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이다.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홍콩관광진흥

청 안내센터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영어 및 중국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매일 저녁 구룡지역과

홍콩섬에서 편도 픽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 파리의 교통인프라 프로그램

파리는 버스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 모뉴먼트, 분수, 공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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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계절에 따라 차별적인 볼거리를 제공하

는 중요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다.

(3) 리용의 홍보인프라 프로그램

리용시는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pub&bar, 야경 전망 레스토랑, 공연 레스토랑 및 카지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 Lyon Nocturne Ni ghtl i fe’ 안내책자를 발행한다. 이 책자는 온라인 상에

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며 가격정보와 운영시간, 주소 및 이름, 이용가능한 룸 수 등을 상세히 안

내하고 있다.

(4) 싱가포르의 교통·홍보·행정인프라 프로그램

싱가포르는 센토사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에서 야경을 관람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

램과 싱가포르 도심을 운행하는 ‘문라이트 히포투어(moonl i ght hi ppo tour)’ , 수륙 양용 투어교

통인 ‘덕투어(duck tour)’ 등의 교통인프라 활용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토사섬 내의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무료로 센토사섬 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홍보인프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I·S magazi ne, Jui ce, Pul p 등의 주

간지들에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 외의 대부분의 안내책자에 상세

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다. 대표적인 안내책자로는 Si ngapore Abuzz, Enjoy

Si ngapore라는 간행물과 Your Essenti al Tour gui de가 있다. 또한 먹거리와 놀거리 등에 대한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안내책자인 Taste Si ngapore가 발행되어 있으며, 안내지도인 The

Off i ci al map of Si ngapore에서 테마별,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

되고 있다. 또다른 홍보인프라로는 My Touri smPassport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 내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을 돌아보고, 각 시설 및 자원에 해당하는 공란에 도장을 받는 형식의 여행수첩이다. 이

를 활용하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패스포트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행정인프라 프로그램으로는 싱가포르 관광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Entertai nment부

서의 F&B 팀과 ‘스토리 개발부(Si ngapore Story Department)’ 등의 전담부서를 들 수 있다. F&B

팀에서는 야간의 활발한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안내물을 발행하는 등의 업무

를 하고 있고, 스토리개발부에서는 관광자원들의 스토리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 외에 관광객

들의 추천이나 일정 자격 이상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핵심적인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선

정, 수상하고 인증마크를 주는 ‘베스트 나이트 스팟 어워드(Best Ni ght Spot Award)’제도가 있

다. 제도적인 행정지원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연결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자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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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지하철의 연장운행이나 시티투어버스의 야간코스 운행 및 야간관광 전담 교통수단의 개설 등

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서울의 야간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시티투어버스 등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의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등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한강 유람선이나 서울타워 등에 접근

이 용이하도록 연계 교통수단이나 접근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홍보인프라와 관련하여서는, 야

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관광안내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는 종합적인 관

광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주간지 형식의 발행물 등도 양질로 제작하여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야간문화관광 패스포트 등을 도입하여 개인의 기록물이 되도록 하여 관광만족도를 높

일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기준으로 야간관광명소 및 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하

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원스탑 정보센터 등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5.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개발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은 야간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거나 야간문화가 발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한다. 야간문화의 속성에 따른 전략지역 후보지역으로는 ‘홍대지역(클럽문화)’ , ‘동대문(쇼

핑문화)’ , ‘남대문(재래시장문화)’ , ‘대학로(공연문화)’ , ‘북촌(전통한옥문화)’ , ‘이태원(유흥문

화)’ 등을 들 수 있다.

전략지역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

선 홍대지역을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대지역은 야간문

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 , ‘프로그램’ , ‘주체’ 삼자가 모두 완비되어 있는 지역이

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은 라이브클럽 22개, 댄스클럽 28개 등 총 50개의 클

럽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클럽문화지역이다([표 5-9]). 홍대지역은 클럽 외에도 음

악, 미술, 디자인, 영상, 출판 등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들과 연계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은 5개의 ‘야간문화축제’가 집적되어 있다. 즉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밤 14개 클럽이 참여하는 ‘클럽데이(cl ub day)’ , 매달 둘째주 금요일 밤 7

개 클럽이 참여하는 ‘사운드데이(sound day)’ , 매달 셋째주 금요일 밤 10개 클럽이 참여하는 ‘라

이브데이(l i ve day)’ ,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밤 6개 클럽에 41명의 디제이가 참여하는 ‘디제이 페

스트(DJ Fest)’ , 매년 5월 홍대지역 거리와 클럽 등지에서 개최되는 클럽문화종합축제인 ‘로드클

럽페스티벌(roadcl ub festi val )’ 등 거의 매달 정기적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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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서울 홍대지역 클럽 현황

클럽유형 클럽명

라이브클럽
(22개/44%)

록
(17개/77%)

프리버드, 재머스, 롤링스톤즈, 롤링스톤즈2, 슬러거,
W ASP, 쌈지스페이스 바람, 사운드홀릭,

디지비디(DGBD), 긱(Geek), 스컹크헬, 빵, 퀸,
공중캠프, 아우라, 블루버드, 펑키펑키

째즈
(5개/23%)

에반스, 문글로우, 팜(palm ), 워터콕, 비밥

댄스클럽
(28개/56%)

테크노
(13개/46%)

M2, 명월관, 엠아이, 조커레드, 사브, 카고, 툴, 코드,
홀, 스텀퍼, 솔리드골드, 베이스룸, 동족

힙합
(5개/18%)

엔비, 디디, 웻(wet), 코스모, 할렘

록/팝
(6개/21%)

후퍼, 스카, 흐지부지, 올드록, 홍키통크, 스튜디오80‘

라틴
(4개/14%)

마콘도, 바이아, 보니따, 사보르라티노

전체 50개 클럽

마지막으로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에는 ‘클럽문화협회’ , ‘클럽연대’ , ‘전국라이브

음악문화발전협회’ , ‘라이브클럽연대’ 등 클럽문화 관련 주체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을 중재

할 수 있는 매개단체 역할을 하는 ‘공간문화센터’ ,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 등의 문화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홍대지역의 문화적 조건을 토대로 “Enjoy Cl ub Cul ture!”를 모토로 하는 서울 야간문

화관광 전략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클럽 컨텐츠와 정보인프라, 교통인프라,

관광기념품이 결합된 팩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불법화된 클럽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 랜드마크 조성 등의 홍보인프라 지원, 클럽투어버

스 등의 교통인프라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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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종합 및 정책제언

1.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을 요약하면 [표 5-10]에서 보듯 총 5

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세부적으로는 30개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2005년 이후 1-2년 내에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과

안정화되는데 3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 프로그

램은 도심권 야경특구 테마투어를 비롯한 총 15개 프로그램이며, 중장기 프로그램은 한강 교량

야경투어를 비롯한 15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시민과 개별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여가중심형 프로그램’과 단체관광

객을 타깃으로 한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가중심형 프로그램으로는 야

간 역사문화 탐방로 등 총 19개 프로그램이며,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은 야경특구 테마투어를 비롯

한 총 16개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은 크게 4순위 즉, 단기 여가 중심형, 단기

관광중심형, 중장기 여가중심형, 중장기 관광중심형 프로그램 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프로그램은 야경 분야에서는 ‘야간 역사문화 탐방로’와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 축제이벤트 분야에서는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과 ‘시청 Pi Gi 조명페스

티벌’ , 즐길거리 분야에서는 ‘심야 식도락 투어’와 ‘심야 음악 투어’ , 홍보 분야 전체 프로그램,

행정 분야의 ‘평가·인증·수상제 도입’과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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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 종합

구분 프로그램명

단계 타깃
우선
순위단기

중장
기

여가
중심
형

관광
중심
형

야간
경관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

야경특구
테마투어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 ◆ ◎ 2

서부권 역동적 야경특구 ◆ ◎ 4

용산권 이국적 야경특구 ◆ ◎ 4

압구정 고품격 야경특구 ◆ ◎ 4

강남권 첨단적 야경특구 ◆ ◎ 4

동부권 옛나루 야경특구 ◆ ◎ 4

야경 건축물 투어

야간 역사문화 탐방로 ◆ ◎ ◎ 1

야경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 ◎ 1

한강교량 야경투어 ◆ ◎ 3

한강조망투어
한강 야경조망 카페 투어 ◆ ◎ 4

한강 유람선 투어 ◆ ◎ 2

야간
축제
이벤트

축제
가득한
즐거운
서울의
밤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발 ◆ ◎ 1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발

청계천 답교놀이 ◆ ◎ 3

청계천 만월축제 ◆ ◎ 3

청계천 전통등 축제 ◆ ◎ 3

시청 PiGi 조명페스티벌 ◆ ◎ 1

즐
길
거
리

재미있는
야간문화
투어

심야 영화 투어 ◆ ◎ ◎ 3

심야 식도락 투어 ◆ ◎ ◎ 1

심야 음악 투어 ◆ ◎ ◎ 1

인프라

홍보

야간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합안내소 연장운영 ◆ ◎ 1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 ◆ ◎ 1
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전화 ◆ ◎ 1

교통

야경투어택시 ◆ ◎ 2

N버스, L버스 개설 ◆ ◎ 4

서울시티투어버스 야간코스운행 ◆ ◎ 2

행정

법적 제도 정비 ◆ ◎ 3
평가제, 인증제, 수상제 도입 ◆ ◎ 1
야간문화관광 원스탑센터 설치 ◆ ◎ 3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 설치 ◆ ◎ 1

전
략
지
역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개발
(홍대클럽문화 전략지역)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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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우선, 야간문화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야간관광정책의 비전과 컨셉 마련,

야경 기본계획, 야간축제 기본계획, 야간명소 기본계획, 야간 인프라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별 세부전략

및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 운영주체별, 타깃별 세부계획안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야간문화관광 마케팅 파트너쉽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시간대만 야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사실상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결

부되어 있는 통합프로젝트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도 관련부서간 행정지원 통합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국(관광과), 경관정비는 주택국(도시정비반), 홍보는

마케팅담당관 등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정

부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관광협회, 문화단체, 시민 및 지역단체 등 거의 모든 민관분야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전반을 통합적으로 기획, 추진,

조정할 수 있는 파트너쉽 조직(가칭 “서울 야간문화관광 협의회”)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엔 커다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

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얻게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심부 재생효과를 측정하여 적극적인 야간문화관광정책 추진의 발판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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